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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삶의내력， 역사 

저12부 삶의 내력， 역사 

제1장연혁 

안산핫111이 인-산시安山市라는이름으로불리기 시작한것은 1986년 1월 1일부터이다. 1914년 

이후 시로 독립하기 전까지 오늘날 안산은 시흥군에 속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안산군 또는 안 

산헌으로， 또 그 이전에는 장구군 또는 장항구현이라 불렸다. 조선시대에 안소k군은 경기도 소 

속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양광도수주소속의 속현이었다. 또한통일신라시대에는한주소속이 

었고， 고구려 때에는 한산주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안산시의 명칭[지명]과 소속에 대 

한연혁은천 년 이싱 소급히여 추적할수있다. 

현안산시 지역은크게 세부분으로나누어 볼수있다 옛안산군지역， 옛 반월면지역 그리 

고 대부도 지역이 그것이다. 옛 안산군지역은조선시대 안.--8-군으로불려온지역으로 시흥시로 

편입된 지역을제외한수암띤과군자띤 지역을가리킨다 옛 반월면 지역은 1906년 광주부소속 

의 성꽂면 · 북빙-면 · 월곡띤이 안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반월띤 

이 되었는데， 이중 일부(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팔곡이동 지역) 가 1986년 안산시 승격시 반월 

동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반월동(건건동 팔곡일동 사사동) 일대기.1994년에 화성군 반 

월면에서 안산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옛 반월동 지역과 현 반월동 지역을 합쳐 옛 반월면 

지역이라고부를수있다. 대부도지역은옹진군대부면소속이었다가 1994년에안산시에속하 

게되었다 



저11절 고대~고려시대의 안산 

〈심국사기》지리지에는 고대 안산의 연혁이 다음과같이 기록되었다. 

가) 장구군은 본시 고구려의 장향구현인데 경덕왕이 개영하였으니 지금의 안산현이다 1) 

내 고구려 한산주 장항구현 [고시아훌차라고도 한다] 2) 

기사 개는 지금의 안산은 고구려 떼 징항구현이었고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때 정구군으 

로이름을고쳤다는내용이다 여기서 ‘지금’은 《삼국사기》가핀친-된고려 인종 23년， 1145년이 

다. 지금 안산시 이름의 기원을 일단 고려시대로 잡을 수 있는 대목이다. ( Ĵ팩사기》지리지 고 

구려 조에 장항구현이 다시 등장한다. 당시 장항구현은한산주의 소속이었다. 고구려 한산주는 

신라경덕왕때 한주가된다 결국위두기사로부터 오늘날안산시는고구려 때 한산주에 소속 

되어 있었는데 이름이 장항구현이었고 통일 신라경덕왕때 이름을장구군으로고쳤음을알수 

있다. 장구군으로 이름을 고친 시기는 아마 경덕왕 16년(757) 일 젓이다. 통일 후 경덕왕은 지방 

행정구역을전국적으로 개편하는데 이떼부터 고유의 지명이 시라지고한국의 지명은일괄적으 

로중국식 지명， 즉한자두글자형태를띠게 되었다. 

안산은 고구려 장항구현 이전에는 백제의 영토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안산이 고구려 세력권 안에 편입된 시점은 정확히-지는 않지만 장수왕 때로 추정되 

며， 551년 성왕에 의해 다시 백제의 영토로 2년 뒤에 진흥왕에 의해 신라의 영토가 된 후 757년 

에 경덕왕이 장구군으로이름을바꾼것으로추정되기도한다. 기사내는안산의 옛 이름중에 

는 고사야홀차라는 것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조에 있으므로 고구려어로 

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장구군은 고려시대에 지금의 

이름인인산으로 비꾼다 

다)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장구문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9년 

에 (본 수주에) 소속되었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 충렬왕 34년에 문증이 태어난 콧이라 하여 지군사로 

승격시켰다 3J 

U 짜n1lfl:<tq띄句밟햄lJî口뼈， 광德 王改名今安山없((삼국Aν1 )권35 잡지4 지r.12 신래 

2) 파山州 a앵lft口縣 [-z:;古j맑也忽쩌({삼국사기)권37 잡지6 지 리4 고구려 백지Il 

3) _，j;:돼句앓 짧lJj口縣 新월상짧王&~짜口폐‘ ;다뼈初&~安山llß !llt宗九年來I! l&í씬앞kj5 믿짖l王三 1-며年 “A文宗꿇生之Ji!!~따꺼l!fllJ> 
((고려사) 권56 지 10. 지리 1. 수주안산현) 

저11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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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군에서 안%군으로 이름을 바꾼 시기가 고려 초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초’ 는 1864년에 

김정호가쓴 r대동지지」에 태조 23년으로 나옹다. 서기 940년이므로 안산시기 안산이라는 이름 

을 쓴 것이 천 년을 넘는다， 현종 9년(1018) 은 전통 읍지의 건치 연혁 조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술 

되는 연도로 고려 건국 100년 만에 지방행정구역을 5도道 양계兩界 체제로 정착시킨 해이다. 

1018년에 안산현은 수주에 속했다. 수주는 오늘날 수원으로 5도 중에는 %딴도에 속했다. 즉 

1018년 이후고려시대의 안산은양광도수주안산현이라할수있다 후에감무를두었다하였 

으므로 1018년 처음 안산현이 되었을 때는 안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219년(고종 이부터 1220년까지 계영:도호부에서 지방관으로 활동한 이규보李奎햄(1168"'124 1) 의 

글에 안산감무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그 이전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는 지금의 이름인 안산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안산은 명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지만， 읍격은 지 

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출발하였다가 감무가 파견되는 군현이 되었고， 충렬왕 34년 

(1308)에 군으로 승격한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저12절 조선시대의 안산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1392년 개국한 후 3년째인 1394년에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 

고， 그의 아들 태종은 지방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고려시대의 5도 양계 체제를8도 체 

제로재정립하였다. 조선이 개국하기 직전인 1390년(공양왕 2)에 양광도소속의 16읍과교주도 

소속의 6읍， 서해도소속의 9읍등모두 31읍이 한꺼번에 경기좌도 및 경기우도로분속되었으니 

44읍에 딜히는경기는이미 도급규모로성장해 있었다 이때 안산도도속펴짧을 양광도에서 경 

기좌도로바꾼다 조선초기 안산의 연혁은 《세종실록지리지》 에서 확인할수있다. 

래 본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신라가 장구군으로 고쳤다. 고려 때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무오년에 수 

주 임내에 소속되었는데 후에 감무를 두었다 충럴왕 34년 무신년에 문종이 태어난 콧이라 하여 승격하 

여 지군사가 되었다 본조도 그대로 따랐다 4) 

4) 本찌句행~M~디% 웠f때i改웹때1 11l1S iOi!i!1&n찾山)ffS!Ii[宗JX:~r- 빼水州(1씨 後iU앓J:J5 ~.l'.烈王三 1-四il'-Jx배 l끼、文宗펌生之Jill 따j댔!’ 

llf\l~~，f;:o;ifl因Z(<세종실록지리지)안산) 



위의 내용은 《고려사》의 기록과 대동소이하다(앞절 대 기새 . 그러나 조선 전기에 펀찬된 《동 

국여지승람》고적 조에 주목되는 기사가 보이는데 언젠가 안산군이 치소治Nï-를 옮겼다는 중요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치소란 행정중심지를 의미히는데 오늘날 군청소재지로 이해할수 있 

다 즉 동헌東빽이나 객사客춤， 작청作廳， 창고， 감옥 등의 관공서가 밀집된정-소를 일걷는다 고 

적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고적〉 장항폐현 군의 서쪽 30리에 있다 

고성. 군의 서쪽 25리에 있다 흙으로 양댔는데 둘레가 9，565척이다 되 

《동국여지승람》 고적 조에는 위와 같이 장항폐현과 고성에 관한 간단한 기사가 실려 있다. 

‘장항폐현’ 이란 옛 장헝구현(또는장구현)을 의미한다. 즉 신라나 고구려 때 존립했던 정-항구현 

의 치소가당시(안산)군의 서쪽 30리에 있다는 내용이다. 일제 강점기 초에 핀찬된 《조선지지자 

료》 에는군내면의 ‘장항’ 에 대해 한글로는 ‘노리울’ 로 ‘장상 -장하 -동곡이l 걸쳐 있다 고구 

려와신라시대의 읍기물꿇로， 따라서 당시군명이 장항구현 · 장구현이다’라고하였다 그러나 

장상동은 수암동과 불과 l 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매에서 언급된 서쪽 30리 

외는차이가크다. 

안산치소비정지 

5) <古跳>v，o:_예흉縣 :ro채1西三十1R古城 iEltl‘西=十五里土찢周九千五R六 「끄R 이동국여지숭람)안소받 고적조) 

저11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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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군현도에 표시된 인산 치소(음치) 

개국 초기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조선 

도 전조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혁 작 

업에 착수한다. 개혁의 양상은군현통폐합으 

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과는 고려시대 약 520 

여 개의 지방행정단위가 태종과 세종 대에 걸 

쳐 약 330여 개의 군현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 대에는 안산 외에도 치 

소가 이동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 상황속에서 조선 초기 안산의 치소 이동 

에 대한가장가능성이 높은가설은장항구현 

52 

의 치소가 지금의 목내동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항구현의 위치가 명쾌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고 

대의 산성과 치소성治뼈成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은 《동국여지승람% 고적 조 

에 기록된 ‘고성’ 이 곧 장항구현의 치소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 마)에 

따르면 고성은 치소로부터 서쪽 방면 25리 지점에 있다 지금의 군자산성으로 비정된다. 군자 

산성은자료에 언급되었듯이 흙으로쌓았기 때문에 그흔적을찾아보기 어렵다 삼국시대에 축 

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변에 높이 l .5m 길이 10m 정도의 석축 일 

부가남아있으며， 4iμ국시대의 것으로판단되는기와조각， 토기 조각등이 채집된 바있다. 

고적 조에 장항폐현에 바로이어 고성이 기술된 것이나양자사이의 거리가기-까운점 등은 

군자산성의 치소성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를 인정한다면 고구려 장항구현의 치소는 군자산성 

이 되고， 그시점을정확히 알수는 없으나치소가언젠가지금의 목내동으로 내려왔다는기설 

이성립한다 결론적으로안산의치소가군자산에서목내동으로 목내동에서수암동으로옮겼 

다는것으로요약되는데， 이 경우는장항구현의 치소를목내동이 아닌군자산성으로비정한점 

에서새로운하나의추정이된다. 

고려시대에는 성황사가 지방관이 공식적인 국가의례를 거행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치소 부 

근에 설치되는사례가많았다 고려시대와조선시대의 치소를추정하는데에 성황사의 유무도 

중요한고려 요소가된다. {동국여지승람&에 안산의 성황사에 대해 아래와같은기록이 있다 

바) (사묘〉 성황사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군의 서쪽 21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있다 6) 

6)(i祚뼈) 城앨해 꺼.二떼 -:(E맨西二十-ll!. -:(fRfl西三十二Æ 



위 내용은 안산군 치소 비정과관련하여 목내 

동과 군자산성의 관계를 알려준다. (동국여지승 

람》에 따르면 안산군에는특이하게 성황사가두 

개다 현재 서쪽 21리의 것이 군자산에 있었던 

군자성황사로， 서쪽 32리의 것이 성곡동의 갯머 

리성황사로 비정되고 있다 성곡동은 목내동에 

서 서쪽으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21리와 32 

리는 고적 조에 언급된， 즉 고성이 25리 떨어져 

있디는 것과， 장항폐현이 30리 떨어져 있다는 정 
군지산 

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장항구현의 치소가 처음에 군자산성에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목내동으로 내려왔다 는가설을뒷받침해준다 즉장항구현의 치소가군자산에 있 

A 때 지은 것이 서쪽 21 리에 있는 군자성황사이고 치소가군지산성에서 목내동으로 이동함에 

따라성황사터로좋은가까운곳을골라새로지은것이 서쪽 32리에 있는성곡동의 갯머리성황 

사라는것이다 

이상 고구려 장항구현부터 조선 안산군에 이르기까지 치소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지금까지 

의논의는다음과같이세기지로정리된다 첫째 장싱동(노리울)-’목내동→수암동설로전술 

했듯이정상동의 위치가조선시대지리지와전후맥락이 맞지않고 장상동에서목내동으로 이 

전했다는근거도찾을수 없어 정설로 인정할수 있는기능성이 낮다. 둘째， 군자산성 -→목내동 

수암동설로 고대 및 고려시대에는 치소가 산성에 설치되었다는 견해에 동조히는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셋째， 목내동 - 수암동설로 장항구현의 치소가 애초에 목내동에 있다가 이곳 

이 소릉지 선택과 관련하여 수암동으로 옮겼다는 견해이다. 결국 현재로선 고구려의 장항구현 

이니- 통일신라의 징-구군， 그리고 고려시대와 1441년까지의 안산군 치소를 비정하는 일은 목내 

동부근또는군자산부근으로추정히는수준에서 댐춰야할것같다. 

태종 대에 이어 세종대에활발하게 진행되던군현통폐합은통합과분리， 재통합등의 시행 

착오를겪으면서 15세기 중반세조 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되었다 이때 형성된 330여 군현 수는 

1914년까지 거의 그대로유지되었다 이 사이에 지방행정제도가전혀 변하지 않은것은아니지 

만， 이들은모두도급수준에서 약긴의 변회를모색한것일뿐군현단위에서는거의 변화가없 

었다. 그 첫 번째 제도상의 댄호}는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23부제이다. 늦어도 

1413년에는 정립되는 8도제가 근 오백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23개의 부를 거점으로 히는 다 

핵심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23부제는 을미개혁 추진 세력의 몰락과 더불어 이듬해(18%년) 폐지되고 새로 13도제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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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3도제는8도가운데 경기， 강원， 황해도를제외한5개 도를남도와북도로나누어 만든 

것으로 이때 역시 군간 통합은 없었으므로 조선 초기에 형성된 330여 군현체제는 여전히 유지 

되고 있었다. 인천부에 속했던 안산은 13도제와 함께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고， 6개 소속 

면또한변화가없었다 

저1 3절 일제강점기의 안산 

일본의 조선총독부도합병 초기에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을단행하였다 조선 

5백 년 지속된 330여 개의 군읍은 67% 수준인 220 

개 군으로 축소되었다 이때 군간 통합에 적용된 

기준은 각 군의 띤적과 인구수를 가능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 사용한 수암연사무소 

일제시기 행정구역 개편은 1913년 12월 29일 

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되고 1914년 4월 1일부 

로 시행되었다(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이때 안신군 

은과천군과함께시흥군으로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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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에 시흥군 6개 띤과 안소L군 9개 면， 과천군 7개 띤이 동면， 서 면， 북면(이상 구 시흥군) , 

과천면， 신동면， 남면， 서이면(이상구과천군) , 수암면， 군자면(이상구안).j-:군) 등모두9개 띤으로 

편제된 거대 시흥군으로 재탄생하였다 당시 군청은북면 영등포리에 있었다. 

이때 안산군은 1906년에 굉주부에서 넘어온성꽂 · 북방 · 월곡세 면을반월면으로통합하 

여 수원군에 넘겨주었다. 한때 9면 체제였지만 조선시대 대대로 유지되었던 안산군의 6면 체제 

는 1914년을 기점으로 2띤 체제로 축소되었다 즉 서부 지역의 마유 -대월 · 와리딴이 군지-변 

으로， 동부지역의 초산 · 인화· 군내면이 수암면으로통합되어 옛안산군은거의 동일한면적 

을 지닌 양대 지역으로 분화되었다. 군자면과 수암면 북부 지역은 오늘날 시흥시가 되었고， 

1914년의 반월면 가운데 일부 지역은 다시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결론적으로 일제시기의 안산 

은본디 다른군에 속했던 반월면 지역을 떨어내고조선시대 대대로의 옛 안산군 영역이 두개 

의 면으로재편된시기라할수있다. 그러나고려 초기부터 사용해왔던 ‘안산’ 이라는이름은면 

이름으로도 계승되지 못한채 어느곳에서든공식적인 행정지맹으로는죠써볼수 없게 되었다. 



저14절 반월신공업도시 

1914년에 시흥군에 통합됨으로써 이름까 

지 사라진 안산은 1986년 1월 1일부로 시흥군 

에서 독립， 안산시가 되었다. 안산의 독립은 

1976년 10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안’ 이 

발표되띤서 그 서막이 올랐다. 반월신도시 계 

획이 수립되기 이전 1973년에 일찍이 안양읍 반월신공업도).1 건설 기힘 

을 시로승격시컸고， 이어서 1976년부터는화 

성군 반월면을중심으로하고시흥군수암면 · 군자띤을배후지역으로하는반월공업단지를조 

성， 인구 약 20만의 반월신공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1976년 12월에 반 

월도시개발 지원사업소 조례가 공포되었고(경기도 조례 제757호) . 1979년 8월에는 지원사업소가 

반월지구출장소로 승격되었다(경기도 조례 제969호) . 

힌편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1972년부터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수립， 10년에 걸쳐 개 

발시엽이 시행되었다 거점개발방식에 의거하여 추진된 이 사업은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개 

발기반의 확충， 국도포장， 자원과지떤의 보호 보전， 국민생휠환경의 개선 등을기본목표로 

설정함로써 한국의 국토개발기초기반을구축히는데 기여를하였다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반 

월신공업도시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두 국가적 프로젝트의 

합작품이었다. 

1970년대는 1960년대에 시행되었던 제1 2차 경제개발의 효과가 지리적으로도 발현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국가주도적 경제개발정책은급속한도시의 획-산과공업의 발달을유도하였 

다 이 개발정책의 지역적인 정점은딩연히 서울이 차지하였고， 인천을중심으로한주변 지역 

은 이른비- 위성도시라는 개념과함께 주요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른바수도권 

에는 업체와 인구가몰려들게 되었고 폐해가조금씩 드러나자 1970년대부터 이미 수도권으로 

의산업과인구집중을억제하기위한시책이강구되기도하였다 

정책 평가가어떻든이는곧경제개발과국토개발이 토지와지역에 미치는영향력이 지대했 

음을 방증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억제 시책 가운데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을 수도권 밖으로 이 

전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이에 공장 이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기 시직하였고， 이를 수용 

할공간으로l 반월 지역이 떠올랐다. 반월신공업도시는이러한배경 하에서 1977년부터 본격적 

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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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지원사업소는 1979년 8월 10일에 반월출장소로승격하였다 이때 수암면의 고잔리 부곡 

리 와리 · 월피리 양상리 · 성포리， 군자면의 원콕리 · 선부리 · 원시리 · 신길리 · 성곡리 · 목 

내리 · 초지리， 그리고 반월면의 일리 이리 사리 본오리 팔곡2리가 반월출장소의 관할 구 

역으로편입되었고，각면에는수암지소，군자지소，만낼지상}설치되어소속리를관할하였다 

저15절 안산시의 탄생과분구分區 

안산시 숭격 안산시정 현판식(1986) 

반월출장소는 1985년 12월 28일에 공포된 

법률 제3798호에 의거 1986년 1월 1일 부로 

안산시가 되었다 반월신도시 개발 사업 당 

시 한때 통상 반월시로 불린 적도 있으나 시 

이름은옛지역의 이름인안산으로결정되었 

다. 안산이라는 이름을 잃은 1914년 이후 72 

년 만에 다시 그 이름을 찾는 순간이었다， 

1914년에 통합된 군중에는 그 이름이 면명으 

로 남은 경우가 많았지만 안산은 그렇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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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시로 승격하면서 수암 군자 반월 세 

지소는수암동， 중앙동， 군자동， 원곡동， 원초동， 선부동， 반월동등모두 7개 동으로재편되었 

다 최초 7개 동은 지속적인 분동分洞과시역의 확장으로 인해 2011년 현재 2구 25동(행정동)으로 

분화되었다. 

최초의 분동은 시로 승격하고 만 2년 107H월이 지난 1988년 10월 1일 중앙동과 원곡동， 그리 

고 원초동에서 시작되었다. 중앙동은 고잔1.2동과 성포동으로， 원곡동은 원곡1 . 2동으로， 원 

초동은 초지동과 공단동으로 분동되어 모두 11개 동으로 늘어났다(시조례 제213호) . 1991년에는 

반월동이 일동과 본오동으로 수암동이 월피동과 와동으로 선부동이 선부1. 2동으로 분동됨 

으로써 14개 동이 되었으며(시조례 제416호) ， 1993년에는 본오동에서 사동이， 선부2동에서 선부3 

동이 분동함으로써 16개 동으로 늘었다(시조례 제509호) . 

이듬해인 1994년에는본오동이 본오1동과본오2동으로분동하여 η개 동이 되었고(시조례 제 

545호)， 시 역 확장으로 하나의 출장소와2개의 동이 편입되었다 즉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1 

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이 반월동으로，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대부동 및 대부출장소로 



편임되면서 1출장소 19개 동으로 확대되었다(대통령령 제 J2434호 빛 시조례 제572호) . 1994년에는 

군지동이 원곡본동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시조례 %호) . 

시승격 10년째인 1995년에는 월피동에서 부곡동이 분동하여 20개 동이 되었고씨조례 제605 

호) ， 다시 한번 시역의 확대가 있었다. 이번 시역의 확장은 당시 시홍시에 속해 있던 수암동 · 장 

상동 장하동일원및화정동일부지역을조선시대대대로원소속이었던안산시로편입한것 

이었다 이로써 안산동이 신설되었고총관할구역은하나의 출장소와21개의 동으로확대되었다. 

동이 분화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구 증기에 있다 이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처음 시가 되었을 때 안산시는 7개 동에 인구가 12만 7， 231명 

이었고 10년이 지난 1995년 말에는 21개 동에 인구가 50만 7，952명이었다. 십 년 동안 약 4배에 

딜히는38만명의 인구가늘어 연평균인구증기율이 약 16.6%로 때우높았다. 

십년이지난후에도안산의 분동 

은 계속되었다. 1996년 사동이 사1 

동과 사2동으로 나뉘었고， 본오2동 

에서는 본오3동이 분화되어 1출장 

소 23동이 되었다(시조례 제665호) . 

1997년에는 대부동이 대부출장소 

로 편입되어 동 수가 22동으로 줄었 

다가(시조례 저1747호) ， 이듬해 1998년 

에는 공단동이 초지동으로 편입， 

동 수는 더 줄어 21동이 되었다(시조 

례 제800호) . 시로 승격한 지 16년이 

지난 2002년에는 11월 1일부로(시조 

례 저1 1027호) 안산시에 구區가 설치 

되었다. 상록구와 단원구가 그것으 

로， 2002년 말 안산시의 인구는 외 

국인을포함하여 약64만 명이었다 

단원구 이름은조선시대의 대표 

적 인 화가 김홍도(金랬효， 1 745-?)의 

호를 딴 것이고， 상록구는 농촌계 

몽운동의 선구자이자 심훈의 소설 

2002~2007 

구제의 실시 · 상록구와 단원구의 탄생 

인 《상록수X의 주인공의 모델이 된 현재의 행정동 현횡{2011) 

저11장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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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신(崔容信， 1909-1935)의상록정신을 이어받는의미에서 이름이 결정되었다 

안산시청은 단원구 회랑로 387(고잔동 515번지)에 상록구청은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1584번 

지)에 ， 단원구청은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666-2번지)에 위치해 있다. 분구 당시 상록구는 일 

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모두 

11개 동을 관할하였고， 단원구는 외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등의 10개 동과 대부출장소를관할하였다. 

안산시 행정동의 분동(分洞) 

부곡동 

」고많 
호수동 고잔동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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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2징선시시대 

구가만들어진이후에도분동은제속되었다 상록구는 2004년에 일동에서 이동이분동하고 

(12게 동) ， 2007년에는 사1동에서 시3동이 분동하여 2012년 현재 13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 

다 딘원구는 2003년에 고잔1동에서 호수동이 분동하고 1997년에 대부출장소에 흡수되었던 

대부동이 2005년에 부활함으로써 12개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안산시는 2012년 현재 25개 

의 행정동과30개의 법정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제 2장선사시대 

저11절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는 홍적세 빙하시대에 해당되는 떼로 대체로 신석기문회카 시작되기 이전인 1 

만 2000년 전무렵까지 지속되는인류의 가장오래된문화단체이다. 이 시기의 시람들은돌로 

도구를 제작하여 시용하였으며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성 생활을 하였다. 안산 지역에는 」

강이 없어서 대규모의 강퇴적이 남아있는단구는없지만 산사변에서 흘러온퇴적불속에서 

석기들이 빌-견된 예들이 보인다. 

안산지역에서 보고된 구석기 유물은아직 제한적이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동편 구릉 

지의 분대미을 터를 실험 발굴히는 괴정에서 다각면원구로 분류되는 석기 1점이 홍적세층으로 

보이는 점토 퇴적물 속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안산 지역 최초의 구석기 보고사례이 

다. 또 같은 상황의 퇴적물이 벌굴된 예가 신길동유적이다. 사면붕적料，fiiJ úl쩌 기원의 토층 속에 

서불규칙한형태의석기들이수습된바있는데 이는유사한구석기발견을예고히는사례라고 

판단된다 

안산지역은우리나라 대부분의 서해안 지역과마찬가지로 강수량이 높고 지형적인 변화기­

별로 없는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지형이 대부분이다. 이 지역에서 홍적세에 퇴적 

된강퇴적물이나풍성 퇴적물을발견히는것은쉽지 않을것으로 여겨지지만， 한앙대학교에서 

의 발굴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재퇴적된 사면퇴적물속에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잔존할기능 

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최근에 김포나 파주 등지에는 구석기 유적들이 낮은 구릉지 사이의 

작은골찌-기나그사변에 재퇴적된시변붕적 기원의 퇴적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있는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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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그러한유적이 나타날기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한편안산지역의 개펄이나연안지역에후기 구석기시대의 퇴적층이 남아있을기능성이 있 

으므로， 해저 개발의 경우에도 유의할 필요기- 있다 안산천 중상류 지역의 구릉지에는 김포 등 

지와마찬가지의 사면붕적 기원의 퇴적물속에 구석기 유물이 포함되어 있을가능성이 있으며， 

안산읍성 빌굴 과정에서 하부에 하천단구면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수리산 

자락도유의해서 조사해야할지형으로여겨진다. 

제2절신석기시대 

신길동유적 15호 6주공 주거지(고려문화재연구원 제공) 

신석기시대는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 

한시기로서，금속기가발명되기 이전의문화단 

계이다 토기가출현하고석기 제작에 있어 갈아 

서 만드는마제의 기법이 출현히는시기를신석 

기시대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시기는 대략 1만 

년 전에 시작되어 기원전 1, ()()()년경 에 끝났는데， 

다만 인접한 만주지역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 

에청동기시대로넘어간것으로보고있다 신석 

기시대에도 수렵과 어로가 중요한 생산 수단이 

었으나， 구석기시대와 달리 정착생활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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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마을을이루어 씨족공동체 생활을하였을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안산은 개펄이 발달하고 섬이 많으며 해안선이 복잡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생존흰경을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생활히-기에 대단히 적합한지역이었다고할 

수 있겠다. 실제로 신길동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미을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안산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는한강유역을포함하는중서부지역 문화전통의 하나이 

다 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토기는한반도서북지역의 그것과많은공통점을지니고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닥이 뾰족하거나 둥그스름한 모양을 지닌 빗살무늬토기의 존재이다.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전통은 중부지역에서 기법상의 진회를 거듭하였고， 한편으로는 한 

반도남부로 전래되어 기존의 토기들과혼합되거나대체되었다 초기 빗살무늬토기는몸통전 

면을 세 개의 시문구역으로 나누어 전면에 기하문을 시문하였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문양이 



제2장선사시대 

성글어지고규칙성이줄어들며 시문영역또한몸통의상부나구연부가까운곳으로한정되었 

다. 이러한토기 문화는한강입구뿐만아니라서해안전역에 걸쳐 나타났다. 오이도패총을연 

구한자료에 따르면한강유역의 빗살무늬토기 문회는황해도 연안지역의 것들과밀접한연관 

성이 있는데， 이는당시 인구의 이동의 방향과범위를암시히는것으로보인다. 중서부해안지 

역의 신석기문회는결국연안지역을따라서 이동하였던 것으로볼수 있는것이다. 

안산에서도 서해안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과거 해안이 었던 곳에서 발견되는 패총 유적이 많은데 최근에는 신길동 발굴조사에서 대 

규모의 주거지군이 발견되기도히였다. 패총유적 중에서는 별밍패총유적이 가장대표적이다 

별망패총유적은 인접한오이도패총유적이니-영종도의 신석기 유적 영흉도등지의 신석기 토 

기 반출 유적들과 그 토기의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석기 유적들은 

토기 형식으로볼때신석기시대의중· 후반에속히는것들로 신석기시대전반에속하는유적 

들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바다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별망패총 이외에 대부도의 남 

사리 등지에서 패총이 발견된 예가 있으며 이 러한 패총에서 나타난 생활문화의 양상은 별망패 

총의것과비슷하다 

패총에서 드러난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 신석기인들의 생활양식을 복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로를 생활기반으로 히-여 사냥과 채집을 히띤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 

된다 서해안을 따라 넓게 분포히는 개펄에서 굴이나 조개 그 외에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채집 

하면서 생활을 영위했을것이다. 이들중 일부는 내륙과관계를맺고계절에 따라정기적으로 

해안지역을방문하면서 살았을 기능성도 있다. 이러한계절 이동을암시하는유적으로는 영종 

도의 조리 유적， 안면도의 고남리 유적이 있다 이들유적에서는해안에서 저장용음식을장만 

하였던것으로추정된다 

패총에서 채집한해양생물들을실펴보띤 별망패총의 정우굴이 압도적으로많은점이 특징 

이다. 조개류는간조 시에 채집이 기능하지만 토굴 · 비단기리비 · 세꼬막등은잠수하지 않고 

는채집이 불기능한것들로서 이를통해당시 경제행위의 단면을알수있다. 신석시시대 안산 

지역에서는단순한조간대 채집뿐아니라상당한기술이 펼요한어로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별망패총에서는석기기-그다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른패총들도이러한상황은비슷하다. 

이는 이 지역 생계경제행위의 공간적 패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를 준다 즉， 이곳이 신석 

기인들의 장기 거주지라기보다는채집과직접 관련된 행위틀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유적일 

기능성이 있다. 

패총에서 발견되는토기의 무늬들은중서부해안지역의특성을잘반영하고있다. 별망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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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우토기의형식이서해안빗살무늬의전통을잘보여주는단사선문 · 어골문 점열문· 손 

톱무늬 등이 시문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문구역에 따라토기를구분할수 있는데， 구연부와몸 

통부를다르게시문한것이 있고 몸통전체를한가지무늬로시문한것들이 있다. 안산지역의 

신석기인들은 대체로 황해도 서해안지역이나 한강 유역에서 이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여겨 

진다. 

제3절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일반적으로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시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철기가 나타나 

기 이전의 시기를말한다. 또한민무늬토기의 출 

현과 더불어 새로운무덤 양식의 출현을중요한 

근거로삼는데， 고인돌과돌널무덤이 있으며， 간 

혹독무덤도보인다 

선부동 출토 지석요(성호기념관) 

안산 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청동기가 

출현한경우가없으며， 청동기의 유무보다주거 

지， 토기， 무덤 양식을 통해 정의되고 있다. 즉， 

한반도 내 청동기 문화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 

62 

여 준다고할수있다. 안산지역의 청통기 문회는정확한연대측정치가누적되지 않았지만， 대 

체로기원전 10세기 전후한시기에서 기원전 3세기 전후힌- 시기로생각할수있다 

이 시기에는 마을이 입지히는 지형이 다양회되어서， 평탄지뿐 아니라구릉성 산지의 정상부 

에 입지하는경우가많아졌다. 안산시 인근인군포시 대야리유적이나부천고강동유적의 경우 

에도평야와연결된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마을유적이며， 경기도서부지역에도 이와유사한유 

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유적으로고인돌을들수있다 안산관내의 고인돌대부분은남방 

식으로， 월피동 · 양싱동 , 선부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지하에 토광을 파서 시체를 묻거나 간 

혹돌을깔았던흔적이 있다. 하지만안산선부동과인접한광명시 가학동에서는북방식의 탁지­

식고인돌들이발견되었다 이처럼인근지역에북방식과남방식고인돌이함께보이는것은안 

신 지역이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경계지역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2잠선시시대 

안산 지역 고인돌 유적들에서는 그다지 많은 유물이 빌깐되지 않았으니- 마제석검， 빈월형 

석도， 무문토기편들과숫돌 석부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러한유물만으로는당시 안산지 

역의 청동기시대문화상을복원하기 어려운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를바탕으로광명시가학 

동이나부천시 고강동처럼 안산과가까운거리에 위치한다른지역의 고인돌유적을참고하면 

당시의 시대상을대략적으로짐작해 볼수는 있을것이다. 

안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주민들은한강중 · 하류유역 청통기 문화의 주체들과크게 다를바 

없었을것이다 장방형의 반수혈주거지(걱펼치돼-며 반움집)를짓고살았을것이며， 이러한주 

거지는 대개 나지막한 구풍지에 여 러 채의 집이 모여 작은 미을을 이루었을 것이다. 안산 부근 

의 주거지 유적으로는 시 정계 상에 있는군포시 대야동의 주거지 유적이 대표적이다. 대야동의 

주거지 유적은산사면을깎아서 조영히-였으며 장방형이고 내부에 저장공들이 벽을따라서 

배열되어 있는형식이다 부천고강동이나파주의옥석리 등에서 나타나는주거지 형태와거의 

비슷하며， 경기지역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주거문화와큰차이가 없다. 

청동기시대 마을부근 명지는농경지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밭작물뿐 아니라수전水111 경직­

도 이루어졌을 기능성이 있다 여주군 흔암리에서도 쌀이 빌-견되었고， 충남 부여의 송국리 유 

적에서도쌀이 발견된 바 있다 그 밖에 김포지역과일산지역에서도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탄층 

때강層에서 쌀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안산 지역에서도 쌀농사가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수있겠다. 안산지역에서도과거 해안선과연결되는작은강들이 범람하여습지가넓게분 

포하였을가능성이높기 때문이다. 

농경의 흔적은도구를통해서도볼수있다. 반월형 석도나유구석부는이 시기 농경과관련 

된도구로여겨진다. 부천의 고강동유적에서는날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빈월형 석도기-한유적 

에서 4개나 발견된 바 있디 가학동유적에서도고인돌부근에서 반월형 석도가채집되었는데， 

수확도구인반월형석도의보편회는이시기농업이주요한생산수단이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사회체제는 점차 복잡해졌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인원의 동원이 필 

요한분묘형식인고인돌의 조영이 가능했던 것으로보인다. 이러한조직적인 인력 동원은결국 

사회의분회를기속화시켰고 새로운사회질서 즉복합사회출현의동인이되었을것이다. 안 

산에서도고인돌이집중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은 이지역에서상당한사회적분화가일어 

났음을의미한다. 

안산을포함한한강하류의 청동기 문회는토기의 양상으로볼때 기본적으로서북지방의 킥­

형토기(껴形土器 맹이토개 문화와 동북지방의 공렬토기(孔列土뽑 : 구멍무늬토개 문화가 섞인 것 

으로판단된다 선부동지석묘 따주의디율리 ·옥석리등의유적틀에서도각형토기들과공렬 

토기들이 흔재하고 있거니와 공렬토기에서도 구순각목口휴刻目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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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양상은여주흔암리에서도마찬가지이다. 

고인돌이나 토기 등의 유적 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 안산 지역에는 청동기 문화기- 있었고 

한강 하류의 청동기 문회와 그 계통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해안에 조간대가 넓게 

분포해 있고， 작은 강들이 만든 습지들은 선사시대 내내 생계경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여겨진다 청동기시대주민들은이러한환경을이용하며 지속적으로정착해살았을것이다. 다 

만본격적인 청동기 문화인 요령식 동검(비파형 동검)이나초기 철기시대의 한국식 동검(세형 동 

검)을가진집단은출현하지 않은것으로판단된다. 

제3장삼국시대와통일신라시대 

저11절삼국시대 

1.백제지배시기 

《심ι국지三國志》 위지짧훈동이전東몇{핑에 따르면 백제는 마한을 구성한 54개의 성읍국가 가운 

데 하나인 백제伯濟가성장하여 발전한나라이다. 이 시기 안산지역은미추홀에 위치했던 비류 

백제와근접한곳으로서， 그 영향권에 있었거나교류를하였던 것으로생각된다 그후 비류백 

제가온조백제에 통합되띤서 그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을것이다. 안산지역이 마한내 54개 성 

읍국가중하나였을기능성도없지 않지만현재로써는위치 비정된것이 없어 단정하기 힘들다 

안산지역은백제가성읍국가에서 연맹왕국단계를거치는과정에 백제의 영향력 아래들어 

가간접적인지배를받게되었을것이고 점차백제의지배체제가강화되면서새로운지방통치 

체제 속에 편제되어 직접지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늦어도 4세기 근초고왕 

(346~375 재위) 이 집권하던중앙집권적 귀족국가시기로보인다 하지만4세기 후반심국간항 

쟁에 새로운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안산지역 역시 변회를맞게 되었다. 그 변회는고구려 광개 

토왕(391~413)의 영토 팽창이었다 〈광개토왕릉비문〉에 따르면 이때 고구려는 한강 유역으로 진 

출하여 58성 700촌을점령하였으며 백제 아신왕폐많王으로부터 항복을받은것으로보인다. 

〈광개토왕릉비문〉에는 “백제가 남녀 1 ，αU명을 포로로， 세포椰fî 1, ()()()펼을 보냈으며， (아신왕이) 



지13장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태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원히 왕의 노객(째휴 신히)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티}옹F太王으 

은혜를베풀어 미혹하여 저지른허물을용서히고후에순종한정성을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진주(百殘主 백제의 왕)의 아우와 대신大닮 10인，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로 개 

선하였다”고기록되어 있어 당시 백제의 위기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수있다. 

배제 아신왕(392~405)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그l자 일본에 태자 전지빼支를 보내 청병詩兵외 

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제의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427년 고구려의 징수 

왕찌3~491 )이 평양으로 천도힌 이후 남진정책을 깅회하띠 ， 3만의 군사로써 한강 유역의 백저1 

수도 한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개로왕은7일 만에 한성Î.:J:.iljjx이 고구려군에 함락되자 성을 탈출 

하였으나， 결국 시로잡혀 이-차성!꾀且城 이래로 꿀려기-죽임을 당했다. 결국 백제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었고안산지역 역시 고구려의 지배하에들어가게되었다 

2 . 고구려지배시기 

475년 장수왕의 한성 함락 이후 고구려의 영토기- 된 안신-은 70여 년간 고구려의 지빙통치조 

직으로 편제되었다. 고구려의 영역 하에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컸다.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 따르면 안산 지역의 지명으로 “장항구현狗찌口싸 혹은 고사야홀 

차’가등장한다. 이는안산지역의 지명이 문헌상처음으로등장한사례이다. 즉， 안산지역의 

가장오래된 지명은고구려식 지명인 셈이다 

고대 사회에서 헨%의 설정에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와토지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이 감안된 

다. 현은지방통치작업의중요한단위로서 국가의직접적인통제가미치는곳이라할수있다. 

이때의 통제란 일차적으로 군사력을 지칭한다. 심국시대는 군정과 민정의 기능이 미분화되딘 시 

대였기때문이다.따라서안산지역에도군시권을겸비한지방관어파견되었을것으로여겨진다. 

고구려는 지방관으로 각 군페에 도사道뺏나 처려근지處l원近支를 보냈고， 각 현에는 가라달可 

避찮을 두었다. 이들 지방관은 성城에 치소治所를 두고 통치하였으므로 성주뼈主라고도 불렸다. 

지방관의 강한군시적 성격을보여주는표현이라할수 있겠다. 이처럼 당시 지방관이 군시-지휘 

관의 직책을함께수행한것은이 시기 지방지배의 특성을보여준다. 

안산지역을포함해 새로확보한한강유역을지방지배체제 아래 편제하며 통치력을강화해 

나가던 고구려는점차귀족세력의 대립으로 국력이 쇠퇴하였으며， 왕위계승분규까지 발생하 

게되었다. 

중앙정치의 혼란은 지방에 대한 통제 이완으로 이어졌으며 과거 고구려에 치욕을 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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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와신라에 기회로작용하였다. 백제의 성왕 (523~554)과신라의 진흥왕(540~57이은동lJ~체제 

를 갖추고 551년 고구려를 향해 북진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렘을 회복하였고， 

신라는한강상류의 10군웹을얻는성괴를거두었다. 백제는한강하류지역을회복함으로써 고 

토故土 회복이라는숙원을풀수있었는데 이때 안산지역은 백제가수복한6군의 영역에 포함 

되었던 것으로보인다 

하지만백제의 기쁨은오래가지 못했다. 믿었던동맹국신라의 배신으로 2년 만에 신라진흥 

왕의침입을받이-한강하류의 6성을빼앗기고말았기 때문이다 이에성왕은신라에대한보복 

을 위해 태자인 창(昌 : 위덕왕)을 보내 전투를 벌였고 싸웅을 독려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던 중 

관산성(管山城 옥천)에서 매복하던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다. 

백제는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맞아태자창이 왕위에 오르고국력을회복하기 위한노력 

을 시도히였지만， 7세기 전반무왕대와의지왕초기에 일시적으로중흥을 이룩했을뿐그뭇을 

이루지는못했다 

3. 신라지배시기 

삼국시대 축조된 성태산성의 석축 

신라에게 있어서 한강 유역의 확보는 외형 

적인 띤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큰의미 

를지니는사건이었다. 그전까지는대중국교 

역이 고구려와 백제를 통한 간접적 형태였기 

때문에 선진문물의 도입에 있어 내용이나수 

준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강 유 

역 확보로 대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의 빌판 

을 마련함으로써 단순한영토확징을넘어 국 

가체제정비와 문화교류에 일대 진전을 이룩 

하게 되었다.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교 

66 

역장이 바로 남양만의 당항성黨項城이다. 당항성은 곧 ‘당성康城’ 으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복합식산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림》 남양도호부 고적조를 살펴보면 당성은 고당성古 

康城으로나타나는데，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는신라시대의 유물이 기장많이 출토되고 있다.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는 진흥왕대에 전개한 팽창정책의 일환이었다 우선 신라는 남한강 

상류인충청북도단양지역을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한강하류지역까지 점령한후동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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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함경도지역까지 진출하여 전성기를구기-하였다. 

신라의 영역에 편제된 안산지역은 일정기간장항구현이라는 맹칭을유지한 것 같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안산군조에 따르면 “안산군은 본래 고구려 징항구현으로， 신라 경덕왕대 장구 

군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는 안산이 신라의 군헌으로 편제된 후에도 경덕왕대(742-765) 장구군 

으로 개명改名되기까지 ‘징항구’ 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현으로서 지방통치체제 내에 존재 

했음을보여준다， 

신라의 군현으로 편제된 이상 신라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 

라의 지벙통치체제는통일 전후를 기준으로디-른형태를보인다 심국통일 이전인 신라중고기 

는주州와군폐단계까지 지빙관이 피-견된 것으로보아 ‘주군제州剛I)IJ’ 랴부르며， 심국통일 무렵 

부터는 군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된 것으로 보아 ‘군현제1Ml째，IIlIJ ’ 라 파악한다. 신라 중고기에 주 

에는 군주軍主， 군에는 당주悔， 촌에는 도사펴핏 등이 각각 파견되었으며， 통일기에 들어서띤 

서는군현제도정비되어주에는군주，군에는태수太守，현에는현횡꽤令이각각두어졌다. 

당시 정항구현에도현령이파견되었을기능성이 있는데 신라에서 현령이등정히는것은진 

명왕(579~632)대 찬덕짧，펑이라는 인물이 가잠성假확뼈 헌령으로 언급되는 것이 처음이다(611) . 

띠라서 그전시기에는현령보다도시-가파견되었다고보는것이 타당성이 있디고여겨진다 파 

견된 도사는 신주剛'Ii 군주의 지휘 아래 지방통치를 실시했을 것이다 

저12절통일신라시대 

김춘추의 대당외교로 나당歸탤연 

합을 이꿀어 낸 신라는 백제와고구려 

를 멸망시킴으로써 심국통일을 달성 

할 수 있었다 신라의 나당연합작전 

전개에는안산지역도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의 소정방은 군 

대를 이꿀고 덕물도(현재 덕적되에 도 

착한 후 금강 하구로 싱륙히여 백제 

수도 사비로 진격해 갔는데， 백제 정 

벌 이후 귀국할 때 풍도많닮에서 얼마 소정방 관련 설화가 전하는 풍도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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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내고갔다는전설이 전해지고있기 때문이다 

심국통일 이후 니-당전쟁 성황에서 신라에게는 옛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자발적 인 도움과 

지원이 절실했으므로， 신라는 수도인 경주에 사는 왕경인王京A에게는 경위京位를 수여하고， 

지방민에게는 외위外位를 주었던 차별적 제도로써의 외위제를 문무왕 14년(67이에 경위로 일원 

화시켰다 단순히 제도의 폐지만을 본다면 지방민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신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이꿀어내려는 

의도가내재되어 있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리에 대한지방민의 귀속 

감이 강화되었을것임은물론이다. 

신문왕(681 ~692)은 강력하고 상징적인 개혁정책으로서 지방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지 

방제도의 개편은 신문왕 재위 5년인 681년에 전국 군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주州 5소경小 

京 117군체 293현싸의 영속관계가 정비되었는데 주 · 군 현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지방통치 

체제의 획립이었다 안신이 속한곳은한산주퍼삐'Ii였는데 9주가운데 기장큰영역을차지했 

다. 그러나장항구현은신문왕대 지방제도정비 시 개명改名이나읍격의 승강昇修이 없었으므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지방관은현에 파견되는현령이 두어졌을것으로보인다. 

신라의 지방통치체제는 신문왕대 힌갖}례 정비된 후 큰 변동이 없다가 정덕왕대(742~765) 들 

아 변회를 맞게 된다. 경덕왕은재위 16년(757) 지방통치제도를 개편하고， 재위 18년껴9) 중잉행 

정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른바 한화정책펴따策으로서 8세기 중반 신라 주변의 대외정세 악화 

에따른대비와내부의수취체제모순을개혁하고자시도한근본적체제변혁이었다 

경덕왕은전국군현의 전통적， 혹은토착적 명칭을중국식 명칭으로정비하였다. 하지만중 

국식으로개편한다고해서무분별한모방은아니었으며 신라정부자체의기준에의한체제정 

비조치였다. 최상급지빙통치단위인주는 2음절로조정되어 안산지역이속해있던 한산주는 

한주폐'Ii기- 되었다. 

주의 개편에 더불어 일반군현의 개혁도 이루어졌다. 군현제의 정비는 첫째， 군현명의 개칭， 

둘째， 군현 영속의 변경， 셋째， 군현의 읍격둠格조정이었다. 안산의 장항구현은세 가지에 모두 

해딩된다. 먼저 ‘장항구’에서 ‘장구’로이름이 바뀌었고 율목군의 영현짧땐중하나였던 장항 

구현이 독립히여 장구군經口뼈이 되므로 인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기존의 군 지배에서 벗 

어나 새로운 지배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격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승격된 군현들은 

대체로평야지대라는공통된특징을보이고 있어， 장구군으로의 승격 역시 그러한틀내에서 이 

루어진 것이 아닌가추정된다 

당시 안신은평야지대여서 농업생산력이 나쁘지 않았고 해안에 위치해 있어 해상교역이니­

수신울의 획득으로 인해 경제적인 변에서 풍촉히-였다.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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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여겨진다. 농업과수산업 해양교역까지 이루어졌다띤 이 지역 인구는평균적으로상당 

한수준을유지했을것이므로 결국군으로의승격이라는실질적인조치를취하게된것이다. 

장구군으로 승격되면서 지방관 역시 격을 달리하여 파견되었다. 이전의 헌령을 대신하여 태 

수太守가두어졌다. 이에 따라현시절에 비해그권한과기능이한층강화되었다 이후정-구군 

은시료상에특별한관련사항이나언급이 보이지 않으므로 고려시대끼지 커다란벤회-없이 이 

어진것으로생각된다 

제4장고려시대 

저11절고려시대 지방통치조직과안산의 위상 

1. 고려 초기 지방제도와 “안산”의 등장 

지리적으로볼때 현재의 안산시에 

포함된 지 역은 고려 왕조의 지방행정 

상 단일한 군현으로 편제되지 않았 

다 현재의 수암동 · 고잔동 · 원곡동 

등의 안산 지역은 수주야州 : 수원)의 

속현꽤싸이었던 인-신한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반월지역은 광주목않州收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도지역 

은 인주({二州 인천)의 속현이 었던 당 
고려시대 치소로 비정되는 목내동산성 

성군(J땀t폈jl: 화성)에 소속되어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지방제도가 고려시대 전시기를 통해 몇 치례에 걸쳐 변화되면서 안산 지역이 

지방제도상에서 차지히는 위상도 달라졌다. 

《고려사》 지리지t뼈L쉰에는통일신라의 “정덕왕이 장구군으로고쳤으며， 고려 초에 안산군 

으로고쳤다가현종9년(1018)에 수주에 내속시켰다”라고만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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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라고부르기 시작한확실한연대는알수없지만 지방군현들의 명칭을개정한 ‘고려 초’ 

는 대개 94D년(태조 23)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삼국을통일한뒤 고려 정부는지방세력들의 향배에 적절히 대응하는한편 해당지역의 전 

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지방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었던한반도남부일대에 ‘고려초’ 군현이개편된사례가집중되었던시질도당시군현 

개편의 사정을 이해히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려 왕조는 1018년(현종”에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4도호都 

認 8목 .56지주군시10州웹짧 .28진징懶長 20현령을 배치하여 고려 전기 지방제도의 골격이 완 

성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지방제도 개편에서 수주가 지주시10州핍가 파견되는 행정구역이 되고 

안산은수주에소속한속현의위상을갖게되었다. 고려전기지방제도의특징은무엇보다도지방 

관을파견하지 않은군 · 현 이른바속현屬맴이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안산이 속했던 양광답꺼廣파 

만놓고보면 약1:7의 비율이었다. 속현으로서 안산은행정업무와부세수취업무등을처리할때 

주현인수주의지방관을통하여중앙과연결되었다.그리고주현수주에대한경제적지원도부담 

하였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향리와민들이주현인수주까l 왕래해야δ}는부담이 있었다. 

그렇지만속현이라고하더라도독자적인통치영역을갖고향리들이읍사둠려를구성하여자 

율적으로지배를할수있었다. 향리층의 최싱-위인호징-戶長은중앙정부으로부터 직첩n없많을받 

아 임명되고 직전職田도 받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부호징표IJ戶長 · 호정戶正 · 병정兵표 · 창정tt 

표 · 사史등이 있어서 군사， 부세 징수와지방재정， 형옥등의 업무를담당하였다. 

한편 지금의 반월지역은 광주목l훌州쨌의 관할을 받았다. 광주는 983년에 12목을 설치하여 처 

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할 때 그중 하나에 속했고 1018년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도 8목의 하나로 

유지되었던 대읍이었다. 당시 광주목의 직할 영역은청계산과수리산을 잇는선의 이남， 광교 

산이북지역을포함하여 남양만까지 걸쳐 있었다. 또한대부도와선감도등도서지역은수주의 

속군이었던 당성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성군은 뒤에 인주의 속군으로 바뀌었다. 

대부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경우에 특수 행정구역인 부곡제部曲fljlJ로는 편제되지 않았지만 

일반 군현의 촌락에 비하여 정치 · 사회적 위상이 낮고 경제적 부담도 많았다. 정부는 도서지 역 

을목장으로 이용하거나 해산물 , 목재 등을부과하여 수취하였다. 그리고 그주민들을 별도의 

장적에 등록하여 차별 대우를하였기 때문에 그들을군현의 장적에 옮겨 등록시켜 주는조치가 

포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하였다. 그런데 도서지역이라고 하더라도큰섬의 경우에는부곡 

제 지역처럼 하나의 행정단위가되어 그섬의 업무를담당하는도리되更들이 있었다. 그리고그 

런경우%띔군현의관할을받으면서도도리들이지율적으로지배하는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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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중 · 후기 안산의 읍격둠格 변화 

안산현은 고려 중기에 감무앓채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과거 수 

주의 속현이었을 때외는 달리， 중앙의 직접적인 행정지배를 받게 되 

었다. 안산에 감무가 파견된 연도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김-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때가 1106년(예종 j)이고 최씨 집권기인 1219년 

(고종이부터 이듬해까지 계양도호부(부평)에서 지방관으로 활동한 이 

규보李奎報의 글 가운데 안산감무에게 보낸 펀지가 있기 때문에， 12 

세기의 어느 때인가안산에감무기- 피견되었을것으로여겨진다.고 

려중기에 속현지역에감무를파견한이유는그지역주민들의유망 

을막고그들로하여금산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기 위한것이었다. 

안산현은 1308년(충렬왕 34)에 지군시<J;[I1JíÇ'p.가 파견되는 군으로 승 

격하였다 당시충선왕이복위하여여러가지개혁조치를히는가운 

데 그 일환으로 왕실의 동성근친혼을 제한하려고 하였디- 그러면서 (고려새의 안산군웅격 기사 

왕실과흔인할수 있는 재싱지종램11之宗 15개 가문을 정하댄서 안산 

김태후金太jf， 가문을 그 하니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안산에 지군시를 따견하면서 그 이유 

를 문종이 탄생한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 두 사실은 하나로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 

겠다. 

문종이 과연 안산에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 초기의 경우에 왕실 출신 인물들은 총 

계적總링的 친속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연고지를 향리쩨꼬로 하고 있었다. 문종의 외향이 안산이 

었으니 안ÀJ.을문종의 향리라고생각했을가능성이 크다 현종떼부터 부상한안산김씨 가문이 

고려 후기까지 유력한문벌로서 행세하였기 때문에 재상지종으로서 인정받았으며， 문종이 왕조 

의 제도를정비하고문화의 전성기를맞게 한왕으로존숭되띤서， 문종의 향리인 안산의 읍격을 

승격하였다고보인다. 지군사가따견되는안산의 읍격은 이후조선시대에도그대로 이어졌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개정 주위의 일정 지역에 경기京織를 두는 제도를 시행하였다.1018년(현 

종 9)에 개성부를없애고개성현령과장단현령을두어 각각3개 7개의 현을관장하게 하고이것 

을경기라고한것이 시작이다. 

경기제도는 고려 중기에 바뀌어 1062년(문종 1이에 개성부를 다시 두고 1069년(문종 23)에는 

경기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경기의 영역을 확장한 짓은 1076년에 전시과田뽕科제도를 개 

정한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관인들에게 전시과로 분급할 토지를 확보히-기 위히­

여 경기를확대할필요가있었던것이며， 이때 안산을포함하여 앙광도 · 교주도 서해도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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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9개 군현이 경기에 편입되었다. 

그러나이때 확장된경기제도는오래지속되지는못하고곧환원된듯하다 고려후기에 ‘경 

기 8현’ 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 개성부사가 맡은 8개 현을 말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고려 말인 1390년(공양왕 2)에과전법科田法을시행하기 위한준비작업으로서 경기를 44 

현으로 확장하여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각각 도관찰출척시를 파견하였는데， 그렇게 확장한 것 

은 문종 때의 옛 제도에 따랐다고 하였다. 이때 안산군은 경기좌도에 속하였다. 

저12절 안산출신의 문벌과토성土姓 

토성을사용한계층은지배층의 모집단으로존재하면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신분적 분회를 

계속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중앙관료로 진출하여 문벌을 이루는 가문이 나타났다. 문별화를 

이룬가문들은본관을 벗어나개정에서 관료로서 생활을하면서도사심관펌審官이 되어 본관지 

역사회의통치에간여히는한편 토성을개경의 문벌들사이에서 자기 가문을구분하여 내세우 

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히였다. 

안산의 토성 기-운데 일찍부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은 김씨였다. 안산김씨의 시조 

는 김긍펼金랩럼이며， 그의 이들 김은부가 현달하면서 상서조}복야상주국 안산현개국후(尙낌左 

f했f上柱國安山뾰댐國i렀로 추증되었다. 김긍필은 중앙에서 벼슬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인 

접한 인주의 지방 세력이던 이허겸李응협R과사돈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때 그 역시 지방의 지배 

세력으로서 이허겸과사회적 지위가 비슷했다고 짐작할수 있다. 

1010년 거란족이 세운 요가 제2차 침공을 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공주와 전주를 거쳐 

나주까지 파천을하는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현종의 파천길은고난의 연속이었다. 왕이 끼니 

도제대로 먹지 못하여 심신이 지치고극도로불안한피난여정을이어갈때， 공주公州의 절도사 

였던 김은부는 처음으로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환대하였다 거란군이 퇴각하여 왕이 돌아 

오띤서 공주에 머물렀고， 김은부기-장녀를시켜 어의쩌l衣를지어 바치니 왕이 총애하여 후에 원 

성왕후퍼友王E가 되었고. 두 여동생도 원혜元판 · 원펑元平 왕후가 되었다， 

김은부는 왕의 신임을 받아 형부시랑， 지중추사， 호부상서 등을 거쳐 중추사 상호군으로 승 

진하였다. 중앙관으로서 재임하던중에는거란황제의 생신을축하히는사신으로파견되어 갔 

다가 귀환하는 도중 내원성來述뼈에서 억류되었다가 수개월 만에 돌이-오기도 하였다. 그는 

1017년(현종 8)에 사망하였으며， 추충수절한주공신 개부의동심차 수시공 상주국 안신군 개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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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佳jι-:'fûñr'， I폐功필 Ilfl府f;SiI'í I三 5J긴"5J空 t柱l웰J't( lll1rrlllfl않11생에 식읍쇼펀 1 ，α)()호에 추증되 었다. 

김은부의장녀 원성왕후는뒤에 띄종과정종이 된왕지-외-문종의왕비 인명왕후외-경숙공주 

늘 낳았다. 차녀 원혜왕후는 문종과 평Oc}공 왕기王과， 덕종의 왕비 효사왕후를 낳았다. 그리고 

셋째 원평왕후는 효경공주를 낳았다. 띠라서 김은부는 헌종의 장인이 면서 이후 차례로 즉위한 

되종 · 정종 · 문종의 치세 50여 년 동안 왕들의 외할아버지가 되었고 덕종과문종두 왕에게는 

왕비의 외할아버지이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는비록이른시기에 사망히-여 큰 영향력을행사하 

지 못했지만， 안산김씨는 외척 가문으로서 당대 최고의 문벌이 되었다. 

김은부의 장남 김충찬金낸贊은 1025년(현종 1이에 전중시어시-가 되고， 1033년(덕종 2)에 예빈경 

지중추윈시-로서 재추의 지위에 올랐디기 __ 1036년(정종 2)에 지중추시- 병부상서로서 시-망하였다 

시호는공정옆폐이었다. 차남은회엄종의승려가되어 법호를난원빼Il1I이라고했다. 그는문종의 

왕사王떼가되었고 대각국사의천의 스승이기도하였으며 시후에 경덕국사-j;k쐐웬íli로추존되었Cr_ 

김원상의 손자 김정경金定때l은 고려 말에 군부사의 총링-을 역임했으며 1400년(정종 2) 제2차 

왕지-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한성부윤으로 있다가 난을 진입동}고 좌멍공신에 책봉되었다. 이 

때 그의 봉군호는연성군述tl趙이었는데， 안산의 별호인 연성에 대한첫 번째 자료로주목되며， 

1419년(세종 1)에 고향인 안산에서 사밍히였다. (안싼근읍지》 의 기록에 따르면 읍지 서쪽에 망 

해정 딛곁에다뚜 옛터가있으며 관사뒤펀에는김정경이살딘 집티가있고그기-심은은행나무세 그 

루기-있다고하였다 

저13절고려후기 외세의 침입과안산 

1. 대몽항쟁과대부도 

고려 사회는 1231년부터 시작되어 1259년 강회를 맺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으 

로 인히-아 큰충격괴-고난을겪었다. 당시 권력을잡고 있던 최씨 정권은몽골군에 대헝-하여 강 

화도로수도를옮기고장기간에 걸친 항전 태세를갖추었다. 그리고 기벙전술에 익숙한몽골군 

에 대응하여 농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 방어하게 하는 입보人保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 

한정책이 시행된 결과， 입보한지방민들이 몽골군과맞서 싸워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거두었다. 

。1산 지역에서는 몽골의 저]6차 침 입기 인 1256년(고종 43)에 대부도의 별초기11沙가 이:간에 인주 

의 소래산 아래에 나기-서 몽골병사 100여 명을 격파하여 패주시킨 비- 있다. 대부도는 지 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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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해안해로를 이용하여 강화도에 이르는도중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조선시대에는국가에 

서 목장과 둔전을 설치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섬이었다. 당시 대부도에는 정부의 산 

성 · 해도입보정책에 따라인주 남양 · 안산등지에서 입보한사람들이 있었을것이띠， 그들 

과대부도의주민들로구성된별초군이출륙하여몽골군대를격퇴시켰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삼별초의 항쟁이 진행되는과정에서 1271년(원종 12) 착량(캘梁 강화와김포사이의수도 

일명 손돌)을 지키던 몽골병들이 대부도에 들어오자 현지민들이 살해하고 반기를 드는 일이 발 

생했다. 착량의 몽골군은 서해를 통하여 개경으로 연결되는 해로를 감시하고 삼별초군의 북상 

을 차단하기 위해 배치된 군대로서 대부도에까지 군대의 일부를 파견하였던 것 같다. 그 몽골 

벙사들이 대부도에 들어외서 주민들을 침탈하여 분노를 샀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마침 관노비 

였던 숭겸뿔행 공덕功德 등이 개경에서 무리를 모이- 다루가치댐젠花*-l와 고려 관리들을 살해 

하고진도삼별초정부로가서 항복하려다가발각되어 처벌받은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숭 

겸등의 거사소식을듣고서 대부도민들이몽골군사6명을죽이고반기를들었던것이다 그러 

자 수주부사 안열安%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항쟁을 진입F하였으며， 이 공로로 수주는 수원도호 

부로승격하게 되었다 뒤에 원의 다루가치가항쟁을주모한사람들을심문하여 당성땐成사람 

홍택供뿔사형시키고，홍균비洪號등은정형을가한 ct음역리뽑핫로충당하였다 당성군사 

람들이 대부도에 거주하면서 항쟁을 주도했던 것은 아마 앞에서 살핀 것처럼 대몽항쟁기에 정 

부의 산성 해도 입보정책에 따라 대부도 인근 인주 남양 · 안산 등의 지역민들이 입보해 있 

었던사실과관련이있을것이다 

2 . 왜구의침입 

고려 말기에는 왜구가 계속하여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南北때의 전 

란기에 처하여 사회불안이 컸으며 중앙이 통제력을상실한상태였다. 이에 연안 일대의 왜인들 

이 해적이 되어 고려에 침입해 왔던 것이다. 왜구는 1223년부터 침입하기 시작하여 우」강 때 가 

장극성을부렸는데， 단순한해적이 아니라수십 척에서 많게는째여 척에 달히는선빅으로 떼 

를지어다니면서약탈과살인등을일삼았다 이들의활동반경은삼남의해안지방만이아니라 

위로는 압록강 하구인 의주까지 이르렀으며 내륙지방도 무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왕 3년 

(13π)에는 수도를 내륙 깊숙한 철원으로 옮기 려 한 적도 있었다. 

왜구기- 안산 지역에 침입한 기록을 살펴보면 1378년(우왕 4)과 그 이듬해의 두 치례로 나타난 

다. 그렇지만왜적들은그에 앞서 1351년(충정왕 3) 남잉:부(南씨따 : 호냉)와썽부현(맺파쐐 회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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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띤)을 침입한 바 있고， 1360년(공민왕 9)에는 남양부 서쪽의 화지량(，/1::之梁 : 화성 송산면)을 불에 

태웠으며， 또평택 · 용성(핸때 : 명팩오성면) . 강화도를침입히였다. 이후에도수안(1'갖 : 겁포 데 

꽂면) . 통진 · 김포등지에 침입하여 노략질을한기록들이 있는것을볼때， 안산지역이 침탈당 

힌-것은두차례뿐만아니라더 있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왜구의 침입을방어히기 위히-여 정부에서 내놓은대책중의 하나가수군水'lI을 강 

화히는 것이었다.1371년(공민왕 20) 이후에 수전이 왜구 방어의 중요한수단이 되어 그때까지 구 

분이 애매하던 육군과 수군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수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히는 수군 

만호부水軍맨戶府를 양광도 · 전라도 · 경상도 등지에 설치하였다. 1391 년(공양왕 3)에는 해벤에 

시는 백성들을3정丁을 1호戶로 편호히여 수군으로삼고 그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부세를 거 

두지 말고 수군의 처자들을 부양케 하지는 수군강화책이 나왔다 

또한 왜구 방어책으로 연안지역의 산성들을 수축하고 읍성을 축조하여 유사시에 주민들이 

입보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강구하였다.1377년(우왕 3)에 전국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산성A 

수축하게 하였다가이듬해부터 해당지역 지방관의 책임 하에수축하게 하였다 안산지역은남 

양만의 해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 지역의 관벙1씨까 유적 가운데 성곡동 해봉..)..J에 

있는산성괴 목내동의 산성 등에서 심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으로보 

아고려 말에도왜구침입에 대비히-야 시용되었을기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것처럼 고려 후기에는전국이 내적 · 외적 아려움을겪었는데， 이는인산 

지역도예외가아니었다. 그렇지만그런 가운데에서도물신이 풍부한연해지로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이 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꾸준히 배출되어 중앙정계에 진출， 활약하였다. 

제 5장조선시대 

저11절 지방행정제도의 변화 

1. 옛안산군지역 

안산 지역은 1390년(공양왕 2) 경기좌도에 속했던 안산군은 조선 건국 후에도 안산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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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안산객사 

행정지명을그대로유지한채 경기좌도에 속해 있다가 1414년(태종 14) 8도제의 시행으로 경기도 

에소속되었다. 

그러나 1663년(현종 4) 안산군은 안산현으로 음호가 강등되었다. <현종개수실록》 에 의하면 

온양 지방에서 전패빼엔를 흡친 생이生1:ì r라는 자의 출생지가 안산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소μ군은 

안산헌으로 강등되고， 안산군수였던 심헌바찌도 파직되었다 안산이 강등된 것은 〈안산현 관자 

중건기 安111쐐;官움교μ’i'.C>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안신현감으로 부임한 이제두李젠 

산가 관아의 여러 건물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복구를 위해 선혜청 딩-상인 김좌명싫친떠에게 공 

사에 펼요한 물자를 요청하여 1“8년(현종 9) 가을부티 안산현 관사의 터를 닦기 시작하고 이듬 

해 4월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렇듯 1663년 안신군은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72년(현종 13) 안산군으로 복구되었다 당시 

어떤 연유에서 읍호가승격되었는지는알수 없지만， <안산군읍지}의 선생안을보면 1672년 정 

월 안산현감이었던 윤헝궁1抗이 체직되고 새로 안산군수 이준익쥔埈돔이 부임히는데， 이는 안산 

현이군으로승격된것을반영한인사조치였던것이디 ， 

다옴에는 조선시대 안산군의 관원과 강역에 대해 살펴보겠다. 안산군의 관원과 깅-역은 시대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종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X 에 의하면 안산군에는 군수(총i 

품) 1 명과훈도(종9품) 1멍이 있었고 영조대에 간행된 《여지도서》 에는군수μ품)와그 밑에 죄수 

1명 · 별감 2명 · 군관 2명 · 아전 17명 · 지인 12명 · 사령 5명 · 관노 8명 · 관비 10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대 간행된 《경기읍지% 에도 군수 밑에 조}수 1명 · 별감 1명 · 장교 1명 · 아 

전 21명 -지인 9명 관노 9명 사령 1명 관비 1명 - 띤주인 6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여 

지도서% 와비슷한인원수의관원이 있었던것을알수있다， 

한편 안산 지역의 강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X 에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5리，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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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잉:부 경계까지 35리， 서쪽으로 인천부 정채끼지 11리 ， 북쪽으로 금천헌 정계끼-지 14 리， 서울 

끼-지 51 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안%군의 하부행정구역인 면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1759년 간행된 《여지도 

서X는기존의 다른자료와달리 군현 하부의 행정구역인 띤리의 명칭을알수있는최초의 자료 

라고할수있다 《여지도서X는방리죄j많條를가장첫머리에두고띤벨로멍칭 위치 · 호수 

남녀 인구수를 기록하고있어 안산군의 하부행정단위와지역 규모를싱제하게파악할수있다. 

안산군에는 군내면빼치面， 잉회면;J'J火I며， 대월띤大月而， 외리면표里ITii， 마유면i딴述폐， 초신-면헨山 

며 등 6개의 띤이 있었다 다른군현의 경우면의하부단위인리에 대해기록하고있는것과달 

리 안산군조에는 리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리의 명칭을알수 없다. 

안산군 6개 떤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군내면은 호가 408호 · 남자 1 ，070멍 · 여자 1 ，050명， 잉 

화띤은호가 274호 · 남자 550명 · 여자 540명， 대월띤은호기-239호 · 남자 531명 · 여지- 521명 ， 

와리 면은 호가 470호 · 남자 1 060명 여자 1_050명 초산면은 호가 342호 남자 781 멍 여자 

767명 이 각각 있었다. 안신군 6개 면의 전체 호구수는 1 ，733호에 남지-3 ，992명， 여자 3 ， 928명으 

로남녀 도합7，920명 이 거주히고있었다. 

한편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 를 통해 안산군 하부행정구역으로 6개 면에 편제된 48개 

리명및名 과 호구수를 알수 있다 6개 변에 편제된 48개 리를 띤별로 정 리하면 표외같다. 

{호구층수)의 안t단 면별 리 편제(1789년) 

4 

동암리l 서정자리， 장곡리 부곡리， 신동리， 점성리， 성꽂리， 성공포촌리， 앙등대리(9개 리) 

두목콕리， 목감리， 논지곡리， 물횡동리， 상직꽂리， 광석리， 중직공리， 하직꽂리， 하직공종리， 하직꽂하리(10개 리) 

북곡리‘ 잉화곡리， 와곡리， 고잔리， 월입피리(5개 리) 

마유먼 마현리， 장종리， 응곡리1 월공리， 죽률리1 정왕리， 구지정리， 산북리， 오이도리(9개 리) 

대월면 거모포리， 석곡리， 선부동리， 달산리(4개 리) 

와리먼 선곡리‘ 신각리， 적길리‘ 무등곡리， 성두리， 이목리， 능내리， 원당상리， 원당하리， 모촌리， 초지리(11개 리) 

이들 인신군 소재 6띤 48리의 전체 호구수는 호기- 2 ，758호， 인구수기- 남자 6，406명 · 여지-

5 ， 520명으로 도합 1만 1 ，926명이었다 1호당 인구수는 4_3명으로 전국 명균 4_ 28맹 · 경기도 평 

균 4_0명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1895년에 간행된 《기전읍지》 는 경기도의 읍지를 한꺼번에 묶은 것으로 안산군 6개 면 

의 56개 리가기록되어 있다. 이를정리하면표와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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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읍재의 안t댄 연열 리 편제(1895년) 

군내면 펌| 장상리 짧리 부곡리 신리 점성리 성포리 앙상리 앙하리 성훨1(10개 레 
잉화면 북곡리， 능곡리， 화정리， 굉곡리， 와상리， 월하리， 고잔리， 월미리(8개 리) 

~사며 조님리， 제정리， 목감리， 논곡리， 상직리， 광석리， 궤곡리， 중직리， 산현리， 물항리， 하상리， 히중리， 하하리 
~ '-''-' (13개래 

마유먼 장종리， 조현리， 응곡리， 월꽂리， 정왕리， 죽율리， 구정리， 산묵리(8개 리) 

대월먼 거모포리 석곡리 선부리 달산리(4개 리) 

서곡리， 모곡리， 신각리， 적길리， 무곡리， 성두리， 이목리， 능내리， 성내리， 원당포리， 원상리， 원하리， 
와리연 

구초지레13개리) 

이들 안산군 소재 6면 56리의 전체 호구수는 호기- 2 ， 472호， 인구수가 남자 5 ， 082명 여자 

5，008명으로 도합 1만%명이었다. <기전읍지》 의 호구수는 1759년 간행된 《여지도서》 의 호구 

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 의 호구수에 비하면 약 

간줄어들었다. 

안산 지역은 안신군으로서 오랫동안 경기도에 속하였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의 개혁 

이 단행될 때， 즉 23부府제가실시될 때 시흥군 · 과천군등괴-함께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 

러나 23부의 새로운 지방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드러나자 이듬해 폐지되고 13도제로 바뀌 

어 ， 안{l--군은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2. 옛반월면지역 

반월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목에 속하였는데， 광주목은 15η년(선조 10) 굉주부로 

승격하였고 1683년(숙종 9)에는 광주유수부로 승격하였다 1690년 다시 광주부로 격하되었고， 

1795년(정조 19) 다시 광주유수부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 8도제가 23부제로 바뀌면서 잠 

시 광주군이 되었다가 이듬해 13도제가 되면서 광주부로 환원되었다 

조선시대 광주부에 속했다가 현재 안산시에 편입된 성꽂면 · 월곡면 북방면의 하부행정구 

역인 리의 맹칭과호구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여지도서》 의 기록을바탕으로 3개 면에 소 

속된 리의 명칭을정리히띤표와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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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의 성꽂연 월곡면 · 북방연 리 편지1(1759년) 

성공먼 

월곡면 t일리 이리 수서당수리 오룡동리 사사리， 상초영리 하초평리(깨 리) 

북방면 속달리， 도대리‘ 대야미리， 이리， 도마교리， 삼리， 팔곡리(7개 리) 

이들 3개 띤 19개 리의 호구수를정리히면 디음의 표와같디- 성꽂면은호가 328호 남자 711 

명 - 여자 994명 ， 월곡띤은호가 351호 · 남자 497명 · 여지.676명 ， 북방떤은호가 317호 · 님-지-

700명 · 여지. 811명이었다. 3개 면 전체의 호구수는 996호， 전체 인구수는남자 1 ，908명 여자 

2/181 명으로도합 4，389명이었다. {호구총수X 를중심으로 이들 3개 면의 하부행정단위인 리에 

대히여 정리하면 표와같다 

(호구총수)의 성꽂면 · 월곡면 · 북방연 리 면제(1789년) 

• 

L본← 리 I 
성꽂면 일리， 01리， 삼리， 사리， 오리(5개 리) 

월곡면 일리， 01리， 대대동， 입북동， 오룡동， 사사리， 상초명리， 하초평리， 상수리(9개 래 

북방먼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유곡리， 딸곡리 건건리(7개 리) 

성꽂띤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여지도서X의 일리 이 리 삼리 사리 오리의 5개 

리기-그대로인 반면， 월곡면에는7개 리에서 9개 리로 2개 리가증가하였고， 북벙면은 7개 리가 

똑같지만 리의 명칭이 딜리진 곳이 나타나고 있다. 

《호구총수》 에 기록된 이들 3개 면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성꽂연은 호가 204호 남자 632 

명 · 여자 654명 ， 월곡면은호가 214호 · 남자 539명 · 여자 510명， 북방면은호가 347호 · 남자 

713명 · 여지. 634명이었다. 3개 면 전체의 호구수는 765호， 전체 인구수는남자 1，잃4맹 여지-

1 ，798멍으로 도합 3，682명으로 전반적으로 호구수와 인구수가줄어드는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대부도지역 

조선시대의 대부도지 역은 1413년(태종 13) 님 양도호부가 되었다기' 1644년(인조 22) 남잉:현으로 

강등되 었다 1653년(효종 4)에 다시 남양도호부로 승격했다가 1655년(현종 기 또다시 남양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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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내력， 역사 

강등된 후， 1674년(현종 15) 남양도호부로 재치- 승격되는 등 읍호의 승강이 반복되었다 1895년 

(고종 32) 인천부 남OJ군이 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경기도 남OJ군 소속으로 바뀌었다. 

대부도에는 “나라의 말 418필을놓아 먹이는데 염부짧夫 4호가살면서 돌보게 한다"고한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처럼 국가에 의해 목장이 운영되었다. 조선후기 《숙종실록》 의 기록에 

도 “사복시司傑휴의 의견에 따라준미짧馬 68필을 제주濟1'1i에서 시들여 님양대부도에서 번식시 

켰다”고나옹다 

다음에는 대부도의 하부행정구역인 리의 명칭과 호구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여지도 

서》 에는 대부도의 하부행정단위인 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호구수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 

서 대부도하부행정단위인 리멍을일 수 없지만， 호구수를살펴보띤 호가 3，002호，) 남지-1 ， 845 

명 · 여 1 ，157명으로도합3，002명이 있었디는점이 확인된다. 

한편 《호구총수》 를 보면 대부도에 승황동 - 영전동 · 히동 상동 종현동 · 흘꽂동 · 영흥 

동 · 엇벌동 - 이작도 · 선감도 , 소우도 -소총도등 12개 동리가있었던 것을알수있디 . 당시 

대부도의 호구수는 1 ，073호였으며， 남자 1 ，517명 · 여자2，035명으로전체 3，552명이 살고 있었다. 

저12절 지방군제의 변화와초지량草호梁 

조선 전기 안산군에는 어느 정도의 군정1lI丁이 있었을까. 조선 전기 안산군의 군정에 대해 잘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지 리지》 를 보띤 시위권縮퍼 1명， 선군船피 115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 

러나이들군정은당시 전체 군정수가아나라중앙군또는특수군에 속한시위군과선군의 수만 

을뭇하는것이었다. 이는같은 시기 안산군에 소재하며 수군만호의 지휘를받던초지링빨좋찢 

에 정-변수군長폼水軍8맹， 선군 615명이 있었던 것을통해서도 알수 있다. 

안산군의 관방시설에는수군만호水펴파戶의 지휘를받는초지량영이 대표적이다. 만호제도 

는 고려 후기에 도입되었지만 조선 초기 각 도별로 수군절제사가 기선군騎船펀(수군)을 거느리 

고 영 · 진체제쏠행體센IJ가갖추어지면서 만호가 외적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458년(세 

조 4)영 · 진체제가 진관체제했싼體lI]IJ로 비-뀌면서 동첨칠제사 만호 절제도위 등이 진을 관할 

하게 되었는데， 대개 동첨절제사와 절제도위는 지방수령이 겸직했으나， 만호만은 무징武將을 

따로 파견하여 일선을 지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조대 이후는 초지량영도 초지진한강짧으로 

1) (이 지도서) 정 기도 남양εξ부 망"-\조011는 <11부도의 호수가 3. 002호라고 되아 있지만 다른 띤괴 미교해 환 떼 지니 치게 많다 이 

는 착오로 남녀 인규약룰호수로 기지l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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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을 젓이다. {대동지지X에도 초지진이 

1656년(효종 기에 깅-회-江Jlli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대 간행된 《여지도서X에도 초지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효종대 안소F군에 

서 혁파 - 이전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초 

지는 지명으로 남아 현재 초지동의 유래가 되고 

있다. 

제 6장대한제국기 

저11절 지방제도의 변화 

(대동여지도)어| 표시된 초지(草호) 

1906년 통감부기- 설치되띤서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논의기 본격화되었다. 통김부는 1906년 

4월 지방제도 개정작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방제도조시-소를 설치하고， 9월 초부터 비입지까人 

Ji!l와 두입지斗入Ji!l 정리를 기본으로 히눈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06년 9 

월 24일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건〉 을공포하여 전국적으로총 316개 대상지역 가운데 217 

개 지역의 비입지와두입지를 정리하였다 

1906년 광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바뀐 광주는 비입지 초부딴을 양주군으로， 두입지 성꽂면， 

월곡면， 북방면을 안산군으로 이속하여 관할 면이 21개 띤에서 17개 띤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안산군은 광주부의 3개 면을 편입하여 9개 면으로 늘어났다. 

19세기말까지광주부관할이던월곡면 북방면 성꽂면은 1906년안산군관할로비뀐이후에 

도 리수가 21개 리에서 24개 리로증가하고 동리 이름도세분화되는퉁촌락분화가계속되었다 

대부동 지역은 대한제국기에 남양군관할하에 있었다. 즉 1709년(숙종 35) 대부진太띠鎭을 설 

치한 이래 1895년까지 치폐를 계속하다가 남양군에 소속되었고 190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 

부띤이 설치되어， 상동， 히동， 흘꽂동， 영전동， 종현동， 풍도동 등을 관할하였으며， 이듬해인 

1910년에는 선감동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부천군에 

펴입되었디 . 

。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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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내력 역사 

그런데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정 방향에는 지방구획상의 비입지와두입지 정리만이 아나라 

345개 전국 부 · 군을 220개로 대폭 통폐합하는 군폐합안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폐 

합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 38개 군 기운데 16개 군이 폐지 대상이었는데， 여기에는 남양 

군을 수원군으로 통합하고 안산군은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군폐합안은 당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절회되기는 하였지만 일제 강점 후인 1914년 지방제도 개 

정 때상당부분수용되었다. 

제2절 국권회복운동의 전개 

1.의병운동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1909년 9월 남한대토벌 직전까지는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거l 이 

루어진 시기였다. 의병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병들의 공격 대상도 일본인이나 일진회원을 처 

단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비호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이나 군수나 연장 

등으로확대되었다 1907년 12월에 의병 수십 명이 총을쏘며 관아에 들어와군수를 위협하며 

군기軍器를 강청彈댐하고 분파소를 부순 후 총기를 빼앗아 갔다. 

군수품보급은친일분자처단과함께 의병들의 주요활동영역이었다. 의병들이군수품보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주로 친일부호나 말단행정기구인 면 동장과 이장인 경우가 많았다. 

1907년 10월 11일 의병 20여 명이 안산군논곡리에 시는부지들을위협하여 금품과총포를빼앗 

은 후， 논곡리에 사는 일본인 교사를 처단하려다가 40원을 받고 풀어 줬다.1908년 3월에는 같 

은 미을에 사는부호들에게 금품제공을강박하던 의병 유성집쩨l뿔많등 6명이 인회면과그부근 

에서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19일에도 의병 9명이 총기를휴대하고와리면 무곡리 윤시종尹待 

從이라는 양반집에 들어가 신회新貨 100원과 명주 20자 등을 탈취해 갔다 1908년 9월 5일에 성 

꽂면 이리 이장한원배짧元t숍 집에 의병 10여 명이 들어와이장을협박하고신화 20원을탈취했 

다.1909년 4월 25일에는총칼로무장한의병 8명이 잉화면능곡리 이장이봉구李鳳九집을습격 

하여 1원%전을가져갔다. 

한편 남Oc}군에서 수원군을 잇는 경기도 남서부 해안지대에서는 남양만 앞바다에 있는 대부 

도， 영흥도 등을 근거지로 한 수적爛의 항일투쟁이 계속되었다. 수적은 1900년 무렵 중부 이 

남 지역을중심으로 벌어졌던 휠빈당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민중항쟁의 한양상이었다. 일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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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를 토벌할목적으로 수원 수비대장 시모무라下村 이하 33명으로 토벌대를 편성하여 1908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토벌전을 벌였다. 물류 이동의 통로라는 점에서 이 일대에 대한 일제의 

정찰과수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1908년 말부티 이 지역의 의병운동은 거의 소멸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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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설립과교육계몽운동 

일제의 식민지적 교육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교 

육만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국권을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각계각층의 시회세력 

에 의해 사립학교 설립은 계속 확대되었다. {황성신 

문》 이나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 신문들도 학교 설립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유지들에게 학교 설립 

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나라의 급무가 

학교설립과인재 양성에 있다고 하여 각부 · 군의 학 

교 설립을 강조한 〈광학조칙廣學짧때〉 이 1906년 3월 

26일 반포되자， 각 지방에서는 군수가 봉칙꿇씨1의 의 

미로학교설립에 앞장서기도하고， 지방유지들이 중 

심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안소L군에는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공립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한말 개회-파 정부 

는 신학제 제정의 일흰으로 1895년 「소혁-교령」과 1896 

년 학부령 제1호 「보조공립소학교규칙」 등 일련의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공립소학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899년 9월 안산관공립소학교安山뺀公立4챙校가 개교하였으며， 

그해 11월 6일 김광식金光樞 이 첫 교원으로 빌-령을 받았다. 그러나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공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1906년 8월 현재 20개교에 

달하던공립소학교가상당수폐교하여 1909년에는보통학교 6꽤로축소되었다 안싼F공립 

소학교의 경우 학제 개편에 따라 공립안산보통학교로 개칭되어 군수가 학교장을 겸임하는 체 

제로운영되었다 그러나통감부설치 후 일제가교육주도권을장악하고식민지 교육을강화해 

나기자， 국권회복은교육계몽과실력 양성에 있다고판단한지식인들사이에서 공교육을대신 

할사립학교설립운동이 획산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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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군공립소학교 교원발렁 기사 

({황성신문) 1899년 1 1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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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내력， 역사 

이 시기 안산 지 역에도 다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는데， 이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교 

육계몽운동과 맥을 같이 히는 것이었다 먼저 1907년 5월 와리면 초지동에서 사립초지보통학 

교가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초지동에 사는 전 주사主팎 이민선李敏善이 세운 학교로 설립 당시 

학생이 4O~50명에 달하였다. 초지보통학교는 설립자이자 교감인 이민선의 노력으로 교세가 

확장하고 조형옥趙樓王， 유철수劉敵1*등이 교사로 활동히는 가운데 1909년 4월 15일 개교 3주년 

기념식을성대하게 거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환호를받았다. 

초지보통학교가 개교한 1907년 와리면 신각리에서는 신영학교新英學校가 문을 열었다. 윤세 

영尹빠榮등 7명이 발기하여 세운이 학교는 40여 명의 학생을가르쳤다.1908년에는신각리에 

사는 전 김칠찮察 함원식댔없E이 같은 마을 시는 이규신李奎信과 합심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신영야학교新했짖웰校에 병설하여 신영주학교新英압탱校를 설립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 

비를부담하는한편，교사校용를신축하자학생수가날로늘어나60여명에이르렀다고한다. 

와리면에는 원상리에 1908년에 설립한 사립대성학교私立大成搬도 있었다. 주간반과 。댄 

반을 두어 첫해에 52명을 수용하였다. 안소L군 성꽂면 구룡동에서는 전 참판 김용진金장鎭이 동 

민들과협의하여재정을모아사립소학교를설립하고청년자제를교육하였다. 

이처럼 통감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저항하고 교육계몽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학교설 

립운통에 안산지역도적극동참히였다. 이 시기 사립학교설립운동은일차적으로군수를 비롯 

한 지역 유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초지보통학교를 설립한 전 주사 이민선， 신영학교의 전 감 

찰함원식 등은모두 전직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지역 유지만이 학교 설립을주도한 것은아니 

었다.와리면원하리에서는정태완했泰完의부인유씨가남펀의학비가곤궁하자바느질았으로 

학비를부담하여 부인계의 모범이 되기도하였다 

제 7장일제강점기 

저11절 1910년대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1910년 10월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이 땅에 이민족 권력인 조선총독부가들어섰다. 일제는합 

병과 동시 에 조선통치기구로서 기존의 통감부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저17장일제강점기 

일제가 지방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펀한 것은 1914년의 일이며， 그 핵심은 군면폐떼의 통 

폐힘 조치에 있었다. 이를통하여 종리1 317개에 달히딘 군이 220개로， 4 ， 336개의 면이 2 ， 522개로 

각각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부멘하뼈 아래의 동리 명칭과 구역도 대폭적으로 통폐합되었다. 총 

독부가군면 통폐합을한핵심적인 이유는통폐합에 따른행정겸비 절감과기존지방시회의 자 

치질서를와해하고 일시불란한중앙접권적 식민통치 체제의 정비에 있었다. 

행정구역 최말단 기구로서 띤의 행정력을 강회하려는 총독부의 정책 목표는 1917년 제령 1 

호 〈면제面11\11) 의 제정 · 시행으로 나타났다， 기-장중요한 변회는 띤이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 

게 되었다는점이다. 동리%해里長에 대신하여 구징 1&쿄을두고무금으로 면의 행정을보조하도 

록하였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일제는강제병합괴-동시에 식민통치 조직을구축해 나가는괴정에서조 

선인들의 의사와 조선사회의 관행이 모두 부정되고 일제의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지빙­

행정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1910년대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전국의 행정구역과 지역맹에 많은 변회를 기-져왔 

다. 안산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1914년 군면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안산군’ 이란 명칭이 사라 

지고 인근의 다른군에 흡수통합되는큰 변회를 겪었다. 

일제는 먼저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발포하여 안산군의 월곡띤 · 북방 

띤 · 성꽂면을 제외한 안소μ군 일원을 시흥군에 통합시컸다. 그리고 월곡띤 북방면 성꽂면은 

수원군에이관시켰다 

군명의 개칭에 이어 ， 1914년 3월 「경기도령」 제3호를 발포하여 안산 지역의 떤 명칭과 구역 

의 통폐합을 단행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전국적인 군띤 통폐합 조치의 일환 

으로 종래의 안산군 군내면 · 인화면 · 초산면을 합하여 시흥군 수암띤츄岩面으로， 미-유띤 -대 

월띤 와리 면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으로， 성꽂띤 · 북방면 월곡면을 수원군 반월면~꺼때 으 

로， 님양군 대부면을부천군 대부띤으로 개편하였다 각 면벨 개편 상황은 [표 1]과 같다 

1914년 개편된 안신의 행정구역 

안산군 

장상리(章上里)， 동곡리(東감里) 

부곡리(옳§里) 신리(新里) 
군내면 「

| 앙상리(楊上里)， 앙하레楊下里) 

성포리(월浦里)， 점성리(러星里) 

장하리(章下里)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 

부곡리 

앙상리 

성포리 

장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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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군 

86 

| 북력곡려리래(셔뼈j 
광곡리(Il廣훌i:ì-里)，’ 화정레花井里) 

인화면 와상리(표上里)， 와하리(표下里) 

고잔리(古樓里) 

초시며 

월입띠(月入關 

조남리(鳥南里)， 저1정리(察廳里) 

목감래收람里) 율포레票」浦里) 

물왕래物B조里)， 상직래上職里) 

산현리(山뼈里) 궤콕리(-!IIi:ì-里) 

중직리(中職里)， 하상레下上里) 

광석레廣E里)， 하하레下下里) 

논곡래論§里) 

히중레下中里) 

I 조현리(鳥뼈里) 장상리(長上里) 
장하리(長下里)， 조촌리(鳥村里)， 응곡래鷹§里) 

마얘 월동리(月東里)， 월서리(月西里) 
ïr1:...! r 

|정왕리(正往里)， 오01리(鳥耳里) 

1 율리(竹쫓里) 

구정리(九井里)， 산북레山北里) 

거모포(去毛;南) 석곡동(1ji:ì-洞) 
대월면 r 

| 부동(仙府洞)， 달산리(達山里) 

원당포(元堂浦)， 초지동(草쪼洞) 

모곡리(중§里)， 원상리(元上里) 

선곡리(船§里)， 신각리(新角里)， 성내리(城內里) 적길리(<Ïi'농里) 
와리면 r 

| 무곡동(않삼j同)， 성두리(域頭里) 

이목동(짧木j同)， 능내리(隆內里) 

L궐하리(元下里)， 시우동(時雨洞) 

사사리(沙士里) 

오룡동(五읍흘同)， 당수리(훌樹里) 

월곡면 상초평(上草과)， 하초평(下草과) 

월암동(月岩洞)， 일리동( 里洞)， 대대동(大엎洞) 

입묵레효北里) 

대야매大夜味)， 속달1 리(速達-里) 

속달2리，속달3리 

능곡리 

화정리 

와 리 

고잔리 

월피리 

조남리 

수암먼 I 목물왕감리 
리 

산현리 

하상리 

광석리 

논곡리 

하중리 

시흥군 장현리 

장곡리 

월공리 

L정왕리 
죽율리 

군자리 

군자연 
거모리 

선부리 

초지리 

원곡리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원시리 

사사리 

당수리 

초평리 

[환| 
수원군 반월면 입북리 

대야미리 

속달리 

둔대리 

도마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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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리(훌향g里) 

북방연 말곡1리U\fi.-里) 

말곡2리U\fi.二里) 

안산군 일리(-里) 

성공연 
이리(二里) 

삼리(프里)， 사리(四里) 

본오리(本五里)， 분오리(分E里) 

선감동(仙남洞 . 선감도， 탄도) 

풍도(豊島)일원 

님앙군 대부면 영전동(營田洞 반도， 외지도)， 하동(下洞) 일부 

건건리 

팔곡1리 

필곡2리 

수원군 반월면 일리 

01리 

사리 

본오리 

선감리 

용꽂동(龍뿔洞 물도， 궤도， 표단도)， 상동(上洞) 일부 

풍도리 

부천군 대부언 동리 

님리 

종현동健應同 ‘ 춘두푹 구몽레， 상동 -하동 일부 북리 

출전 웰쩔O뾰， 않뼈힘照 朝양숲道R견행面里洞~l쩍-’r> ， 1917 

이처럼 1914년 군띤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안%군’ 이라는 이름은 역시-속으로 사라지고， 관 

할구역은인근의 시흥군，수원군등으로분할 · 흡수되었다. 그러나주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는 ‘안산’ 이라는이름이그이후로도여전히많이시용되었고 후에시명과동명으로다시회복 

되게되는것이다. 

제2절 3.1운동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은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서는 1919년 3 ， 1운동에 대해 살 

펴보자. 안산 지역에서는 수암면， 군자면， 반월면， 

대부면 지역에서 모두 만세시위가 벌어졌으며， 특히 

수암면과 군자면의 시위에는 1~2천 명이 집결한 대 

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난자랑스런 고장이다. 수암면 3 , 1운동이 벌어졌던 비석거리(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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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암면의 비석거리 시위 

수암면은옛 안산치소安山治所가 있던 곳으로， 면사무소와경찰주재소， 보통학교， 향교등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가인 비석거리牌立폐에 1919년 3월 30일 오전 10λ118개 리에서 2 ，0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1916년 현재 수암면의 인구는 1 ， 592호 8， 12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 

운데 남자7}4， 112명이었다. 남자인구 가운데 노인과 이동들을 제외한다면 2 ，000여 명의 군중 

이라는숫자는수암면의청장년남자는거의다참여했음을알수있다. 

이미 전날읍내의 비석거리에 모이라는통문을각고을의 이장에게 돌렸기 때문에 많은시-람 

이 모일 수 있었다. 이날의 시위는유익수와윤병소가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지휘 인솔하여 수암면 읍내에 있는 수암경찰관주재소 · 수암띤사무소 · 안산보통학교 및 인-산 

향교앞으로몰려가서 ‘조선독립 만세’를부르며시위를벌였다. 각지역에서 시위대를인솔하 

고온상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윤병소尹핏昭는 29일 화정리花井발에서 이봉구李찌九로부터 비석거리에서 만세시위가 있을 

것이라는말을듣고자기 동리 사람30여 명과함께 태극기를만들어 시위 대열에 참여하였다. 

월피리月[VX필에서 집회정찢趙商을 경영하고 있던 유익수깨[1益秀는 성포리뺨浦필 주민 30여 명 

가량이 “독립만세를부르기 위하여 비석거리로간다”고자기 집 앞을지나가자이를목격히고 

이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비립동뻐立洞으로 향하여 갔다. 이미 그곳에는 약 2 ，000명 정도 모여 

있었다 성포리 구장이 유익수에게 “이 군중 속에는 난폭한 자도 있으니 만일 주재소 등에 폭행 

을 가하여도 곤란하니 당신이 좀 조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히-자 그는 군중을 지휘하여 도살장 

으로 가서 홍순칠로부터 그가 만든 태극기를 받아 가졌다. 이때 순사가 “읍내로 가지 못하니 해 

산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앞서 홍순칠이 각리各里의 인원을 조사하고 또한 만세를 부르는 이유 

를 설명하띤서 “읍내로 가서 만세를 부르라’고 격 려하였고 군중들도 읍내로 가려고 애쓰고 있 

었으므로 유익수도 태극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로 들어기-서 수임경찰관주재소 ’ 

수암면사무소 · 안산보통학교 및 안산향교 앞으로 행진하였다. 

와리표里에 사는 홍순칠洪淳t은 3월 30일 유익렬뼈11益烈의 하인 임학신林짱信에게서 “그날 

‘조선독립 만세’를부르니 수암리 비석거리로모이라’는취지의 통지를받고서 동리 허치선許 

致환 집에 모여 그집에서 30명을 인솔하고서 수암면 남쪽밭까지 인솔하여 갔다. 그곳에는이미 

1 ，200~1 ， 300명이 모여 있었고， 와리의 대지주홍순칠은후일 불참지를문책하기 위해 참석인원 

을조사하였다 이때 유익수가선두에 서서 읍내 쪽으로 가니 군중도눈사태가 난듯이 행진하 

므로 홍순칠도 군중을 따라서 읍내에 있는 주재소 · 사무소 · 안산보통학교 및 안산향교 앞으로 

가서 만세를 불렀다 재판정에서 홍순칠은 “나는 원래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사람인데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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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수 선생 묘(부곡동) 흥순칠 선생 공적비(오}동체육공원) 

기도하려띤 많은 시람이 모여서 시위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히고 29일 국유지 소직-<? 1 

수 명에게 그 날 각 리各뿔에 돌린 격문 내용을 일리고 “조선이 독립하띤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 

유지가 되니， 이 때 만세를부르는것이 득책이다’고권고하여 소직인을격려히였다힌다 

산현리의 윤동욱)1찌따은 볼 일이 있어서 수임 띤 화정리에 갔다가 능곡리 농민으로부터 “비 

립동에서 만세를부른다’는것을듣고자신이 만세를부르띤조선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판단 

하고 비석거리로 갔다. 그곳에는 약 lCXXl명 정도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 때 순사가 “해산하 

라! 그러지 않고읍내로갈때는발포할지도모른다”고하였으므로모인군중들이 한때 분규를 

일으켰으나， 결국 모두기-읍내쪽으로 진출히고 있었다 이에 윤동욱은 선두에 서서 군중의 기세 

를돋우면서 읍내의 주재소 , 보통학교 · 띤사무소 등의 앞에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 

는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순시- 임건호{재R해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민세를 부르라’고 권히였 

다. 관리가 만세를 부르띤 시위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동l는 데 가정­

좋은수단이라고생각하고순사에게 “만세를부르라”고강요하였으나순사는불응하였다. 

회정 리의 김병권金핑樞은 3월 30일 회정리에 미을 사람 30명 기량이 모여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만세를부르기 위하여 비립동으로간다”고하여， 그틀과함께 비석거리로갔더니， 

약 1 ，CXXl명 정도 모여 있었다. 위 군중 속에 순사의 해신-명령에 불복히고 태극기를 떠받들고 선 

두에서 행진히는 자가 있어서 이들과 같이 읍내로 행진하여 주재소 · 보통학교 연사무소 · 인­

산향교앞에서 대힌-독립만세를고창칩I꾀하였다 

수암리秀岩1l의 이봉문李*文은 자기 미을 앞에서 진행된 만세시위에 솔선하여 참여한 뒤 이 

날밤시위 참여에 소극적이었던구장집에 다른주민들과같이 몰려가항의하기도하였다. 

수암면의 만세시위를주동했던 유익수， 윤병소， 홍순칠， 김병권， 이봉문， 윤동욱등은 1년에 

서 6개월옥고를치르거나 감형되어태%대를맞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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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군자면의시위 

일제강점기의 군자면은 거모리(현 시흥시 거모동)에 면사무소와주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 지 

역 주민들은 이곳으로 집결하여 만세를 불렀다. 

장곡리長짝띨 주민들이 3월 29일 만세시위를 벌인 데 이어 4월 4일 오전 11시경 주재소 부근 

에 약 1, ()()()여 명이 집합하였다 이 0] 3일 “거모경찰관주재소 및 군자면사무소를 불 질러 부줘 

버리자’라는격문이 각동리에 배포되었으며 이 첩지貼紙가하루전에 일본경찰에게 발견되어 

영등포로부터 순사 6명， 군인 7명이 무장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파견되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자띤사무소(현 군자초등학교 옆) 앞에서 원곡리元짧에 사는 강은식웰鍵이 수백 명 

의 군중속으로들어가태극기를휘두르며 주민들과함께독립만세를외쳤다. 격렬한기세로주 

민들이 달려들자 일본경찰은총을쏘아이를해산시키려하였다. 그러나 일부는흩어졌으나 시 

위는 계속되 었다. 같은 때 죽율리竹떻里에 사는 김천복金千福도 동리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장 집 

에 모이게한디음“‘조선독립 만세’를외치기 위하여 위의 거모리에 있는면사무소부근에 집 

합하라”고권한다음이민뿔民 수십 명을모아서 거모리로향하였다. 도중총소리가 나자일부 

주민이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김천복과 몇몇 사람들은 길을 우회하여 만세시위에 합세하였으 

며，면사무소및주재소부근에 집협한수백명의군중에 함께 ‘조선독립만세’를외쳤다. 

선부리빼힘里에서도 3월 31일 다수의 군중이 모여 띤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하며 만세시위 

를 벌였으며 장현리휩짧의 서당생도 권희橋↑핍와장곡리의 농민 장수샌짧山등은4월 6일 권 

희의 집에서 「비밀 통고」라는 제목 아래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 

정에서 벗어나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히여 4월 7일 군자면 구힌시장에서 ‘조선 

독립 만세’ 를같이 부르려고한다 각이민은태극기 1개씩을휴대하고서 와서 모이라" “조선 

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딸政에서 벗어나자’라고 격문을작성하였다. 그리 

고 이 격문을 걱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뒤 이를 동리 구장의 조카 

이종영李웰榮의 집 앞에 놓아두어 많은 사람이 회람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곡리 구장 이덕증李 

德뺑은 이를 회림-한 뒤 월꽂리月뿜1ìh 구징-에게 전달하였다. 

이종진李행辰은 재판과정에서 끽월 5일 오후 3시 경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君子및에 가 

까운 장콕리 남쪽 고개 길가 몽투 속에 1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대로 들어 있었다. 

글자를모르므로이종형李웰亨이란자에게 읽어 딜랬더니 4월 7일 만세를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 는 사발통문沙확迎文이라고 하며 이것을 장곡리 이장 이덕증李德增에게 전해 주었다” 

고하였으며， 이덕증은4월 5일오후6시 경 이민里民 이응수李맨洙기-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하며 〈비밀통고문秘密팩告文> 1통을 자기에게 주므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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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니까 “오는 7일 대한독립 

만세를높이부를터이니구시장 

자리에면민은집합하랴. 모여오 

지 않는 지는 후일 위해危힘가 있 

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자기는 후환이 두려워 곧 

그문서를지정되어 있는이웃월 

꽂리 月없里 구장 앞으로 히-인으 

시켜서 보낸 일이 있다고하았다. 

이러한과정에서 시위 모의가 일 

본 경찰에 발각되고 주모자들은 

체포되고말았다 ，) 

군자면만세시위기념비 

군자변의만세시위를주동한강은식 장수산 권희등은 j 년에서 107H월의옥고를치렀다. 

3. 반월면의만세시위 

4월 1일에는 반월띤 반월정半月싸에서 600여 명의 주민이 평화시위를 벌였다. 시위 군중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론 후 북으로 군포징뱉ì1lì場， 서로 구룡동)L뼈洞， 남으로 반월리 본오 

리 - 범실 들묵 쪽으로 가띤서 만세를 부르다가 경찰과 면장이 온순하게 제지히는 비람에 해 

산하였다. 

수임면 비석거 리 만세시위를 주도히였던 유익수는 “인근 수원군 빈월띤에서 만세시위가 일 

어나자그곳으로기서 반월떤 서기와만나 어제 수암리에서 시위운동을할때 지휘한모OJ을말 

하였더니 ， 그 면서기가 ‘그러띤당신께 오늘지휘를부탁한다’ 고히-였으므로나는군중잎에 서 

서폭행 · 협박을하지 말도록주의시켜 대한독립만세를부르고크게기세를돋군뒤무사히해 

산하여 폭력화되지 않도록주민들을 설득하여 비폭력 시위로 이끌었다"낀고 진술하였다. 

U 켜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진)5‘ 1971. 278-279쪽， 
2) 유익수의 재판기록에 따르엔 수암띤 띠식서 êl 시위가 있딘 다음날(3원 31일) 사신이 수도하있다고 신숭하고 있는데， 앙두| 상향?r 

션 때 유익수가주도한 시위는 4윈 l일이었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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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도의만세시위 

3월 31일 대부면 신남리新南뿔에 

사는 김윤규金允圭 · 노병상}짧相 . 

홍원표洪元杓 등은 영전리짱l괴里사적 

장에서 만나 만세시위를 거행할 것 

을 약속하고 이날 밤 11시에 김윤규 

집에 모여 포목으로 태극기를 만들 

었으며， 이튿날 4월 1일 오전 3시경 

같이 집 밖에 나가 ‘조선독립 만세’ 

를 외치고， 이로 인하여 모인 이민뭔 

民 10여 명과 함께 그 곳의 주막집 앞 대부도 3.1운동 기넘비 

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조선독 

립 만세’ 를 같이 불렀다 이 시위의 주모자들은 징역 10월의 옥고를 치렀다 

제8장현대사회 

저11절 광복과 6 . 25전쟁 

1.광복이후 

1) 광복직후안산의상황 

조국의 광복 소식은 안산 지 역 전체에 전해졌으며 안산 주민들은 광복의 기쁨을 만적했다. 

당시 안산 건국준비위원회에도 초기에는 좌익과 우익 모두가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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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산에서도 인민위원회의 활 

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니-타 

난다. 인민위원회는 1946년 1월 7 

일 선거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성되 

었는데， 인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인민임시자 

치회라는 조직이 민들어져 실제 행 

정업무를 수행히-고 있었다 1945 

년 미군정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 수원， 광복을맞아환호핸국민들 

용인， 평택과 더불어 인민위원회 

가청시를인수하여 실제 행정 업무를수행하고 있던 지역으로분류되었다. 하지만광복이후 

1945년 9월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 군정í"f!政을 실시히-게 되었다. 

안산에는 1945년 10월 28일 메이플 대위가 이끄는 총 5명으로 구성된 제60군정중대 소속 파 

견반이 배치되었다. 당시 제60군정중대는수원에 본부를두고안신을 비롯해 여주， 용인. 인양， 

안성， 평택 ， 이천등을관할하였는데， 그중 5명으로구성된 안양분견대가안소떨담당하였다. 

안산의 군정도 미군정의 한국화정책에 영향을받아미 군정관에는 미군장교가임명되고군 

수외 경찰서장에는 한국인이 각각 임명되어 안산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남조선과 

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 선출은 1946년 10월 29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2부 21군 대표 46명 

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산이 속한저15구에서는 평돼군수가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으로선출되었다 이로써안산군정도어느정도광복직후의흔린싱-은타개하는듯하였다. 

한편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괴가국내에 보도되면서 신탁통치에 대한찬반시위가전국각 

지에서 전개되었다. 점차광복직후의 혼란을수습히고 있던 안산지역에서도탁치 문제로다시 

큰 흔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안산 우파 인사들은 반탁 궐기대회에， 좌파 인사들은 

찬탁 궐기대회에 각각 참석하여 집회상황과 지지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고， 안산 

주민들은탁치문제를놓고다시대립하였다 이로써광복직후안산지역에서는청년단체와주 

민들이 친일청산문제와좌우이념 그리고탁치문제를놓고나뉘어져혼란이초래되었다 

2) 정부의 수립과 안산의 싱횡-

남한 정치지도지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히는 단독정부수립 지지 세력과 김구 - 김규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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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히는남북협상을통한통일정부수립 지지 세력으로나뉘어져 있었다. 결국유엔이 의 

결한 대로 1948년 5월 10일 유엔힌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이래 남한에서만 실시한 5.10선거에 

서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총선거 빈-대 운동이 전개되었 

으며 수암지역에서도투표소가소각되는등반대운동이 있었다. 선거 결과안산지역이 속해 있 

는시흥군에서는무소속의 이재형이 당선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는헌법과정부조직법을공포하고 이 헌법에 의거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한민족은 광복 

과함께 통일국가를 건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강대국의 전후처리 방침에 의한38도선의 획 

정으로 인해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회국이 수 

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을 고정화시 키고 말았다. 

2. 6 ' 25전쟁과수리산전투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였다 북한군은 3일 만 

에 서울을점령하였고， 안산지역에 처음출현한것은 1950년 7월 3일경이었다 r시흥군내 각 면 

당부정치정세 보고절J (1950년 8월， 선전선동부)에 의하면 시흥군의 주요당간부로는군당위원장 

에 채석우， 선전부장에 이규백， 수암면 당위원장에 박성수 등이 있었으며， 각 면 당위원회는 

1950년 7월 7일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민천， 여맹， 농맹 등의 사회단체들도 뒤이 

어 조직되었다. 이로서 안산군민은약두달간공산당의 치하에 있게 되었다. 

안산 지역에서의 전투는 1951년 공신군의 공세로 국군과유엔군이 평택-삼척선으로 철수한 

후반격하는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로수리산을놓고뺏고빼앗기는공방전이었다. 안산지 

역은 유엔군이 설정한 제2통제선에서 제4통제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공산군은 마산 주 

변에 연대 규모의 병력을배치하고 있었다. 수리산은영등포로통히는국도와반월리를거쳐 소 

사또는인천으로통하는보조도로를통제할수있는중요한감제고지였다 국군제15연대， 미 

군제25사단제35연대， 터키여단으로편성된공격제대는 1월 31일부터 안산북동쪽의수리산­

모락산을 공격하였다. 공격제대는 첫날 수리산 부근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히-였으나 의 

외로 쉽게 무혈점령하였다. 

그러나 공격제대는 이때부터 중공 저1150사단과 주야로 수리산의 주인이 바뀌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펼치게 되었다 사단은적의 계속되는증원과야간공격， 수류탄공격은물론터키여단 

과의 언어 소통장애로 인한협조된공격이 부진하자사단예비인 미 제27연대를터키여단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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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투입하여수리산일대의 일부진지를점령하고작전의주도권을잡았다. 

이때 국군 제15연대도 31일 미 전차의 지원 하에 2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모락산을 공격하였 

다. 미군제35연대의 수리산공격이 지연되어 일시 방어태세로전환하기도하였지만공격개시 

5일 만에 치열한 백벙전을 치루며 이를 접령히-였다. 이후 유엔군은 1951년 2월 4일끼-지 수리산 

을 비롯한주변의 주요감제고지를점령하고，한깅-선진출을목전에두었다 

안산 지 역은 유엔 항공기들이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공산군의 예상 집결지 일대를 집중적 

으로폭격했기 때문에 큰피해를입었다 안산지역만을대상으로한통계는현존하지 않지만， 

당시 안산이 속해 있던 시흥군 전체의 통계를 통하여 그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56년핀­

《경기도지》 에 의하면， 1951년 9월 1일 현재 시흥군(남면， 수암띤， 군자면， 안oð읍， 서면， 과천띤， 동띤， 

신동면)의 인명피해는사망 1，않8명， 납치가 165명， 부상이 1 ， 022명 등총 3， 165명이었다. 

저12절 1970년대 새미을운동과농촌사회의 변화 

1.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 및 농민동원 전략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로 ‘새마을기꾸기운동’ 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운동의 막이 올랐 

다 새미을운동 이전에도 일제강점기의 농촌진흥운동을 비롯해 1950년대 이래로 진행된 지역 

피|허가 된 인t팩민학교에 세워진 토막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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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방식과 논리는 상당 부분 앞선 시-업들과 연속성을 

가지는것이었다. 

새마을기꾸기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자 1972년 정부는운동의 전개 방향과추 

진 방힘t을 체계화하고 새미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서 전개했다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새마을운동은 환경개선， 정신계발， 소득증대 등으로 확대되었고， 농촌을 넘어 ‘도 

시새마을운동’ , ‘공장새미을운동’ 등으로확산되었다. 

1972년 발간된 《새마을총람》 에 실린 새미을 현황을 보면 새미을지도지-의 연령은 30~40대 

가대부분이었다. 성공시례로주목된 지역들에서 유사한모습이 획인된다. 현 안산지역 내에 

서는 대부도 님깅리， 선감리， 시흥군 군자면 원시1리 등의 성공사례담이 확인된다.1972년 당시 

이들 지 역의 새미을지도자의 연령은 각각 36세， 35세 42세였다. 새마을지도자와 더불어 미을 

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이장역시 젊은층의 비율이높았던것으로생각된다. 

농촌 근대화를 열망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선감도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또는 4H운동과 

같은 집단적인 웅직임들로 자라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들의 자발성이 극대화된 마을에는그중심에 새롭게 성장한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3년 정부는 지원 전략을 더욱 체계화했다. 전국의 마을을 발전 정도에 따라 기초， 자조， 

자립미을로 구분해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유도했다 1972년 경기도 

는 총 2 ， 312개 부락에서 285개 부락을 완성부락으로 선정해 150만 원씩의 시상금을 주었다 이 

완성부락은 대체로자립미을과 일치힌다. 

1972년 당시 안산지역에서는 7개 지립미을과다수의 기초마을 자조미을이 있었다. 그후 

1979년 반월출장소에 수용된 41개 마을은 모두 자립미을로 분류되었다 1980년 정부는 새미을 

구분을자조， 자립， 자영마을로 변경했다. 당시 총41개 마을중자립마을은 39개， 자영미을은 2 

개로분류되었다 자영미을은모두수암에서나왔다 대부변의경향도유사했다.옹진군의 《통 

계연보》에 따르면 1쨌년 현재 대부면 187H 미을중자립마을은1깨 자영미을은1개로나타난다. 

2. 새마을가꾸기사업과 생활 · 주거환경의 변화 

1970년 10월 정부는 3만 3，2677H의 행정 동리洞里에 마을당 시멘트 335부대를 지원하면서 

‘새미을가꾸기운동’ 을 일제히 전개했다. 새마을가꾸기운동은 마을진입로 · 소하천 · 소지류의 

정비， 공동우물 · 공동빨래터 · 퇴비장 설치， 마을 식수뼈樹 등 농촌 환경개선사업에 집중되었 

다. 새마을운동은시간이 흐르면서 농촌에서 전개되고 있던 개발사업 ， 소득증대사업， 농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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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모두 ‘새마을’ 이라는 이 

름으로포괄했다 그러나새미­

을운동의 지배적인기억중하 

나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라는 〈새마을노 

래〉 의 가사처럼 지붕개량이 

나 마을길 넓히기， 농로 조성 

과 같은 농촌의 외적 환경의 

변화였다 그것은 새마을운동 

이 ‘새미을가꾸기사업’ 이라는 
새마을운동 마올길 넓히기 작업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새미을운동이 가장 

집중한 분야였고， 실제 주목할 만한 성괴를 남긴 부분이 었다. 

시흉군 사례를 살펴보면， 1971년 166개 행정 동리 중 110개 마을에서 새미을운동이 전개되었 

다 화성군과 시흥군에서 새미을가꾸기시-업은 19π~1978년에 휠발하게 전개되었다. 19π년 

당시 수암면과군자면은새마을가꾸기사업의 실적 참여인원 지원내역 등에서 시흥군내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주었다. 19η년 시홍군 새미을가꾸기사업에서 기장 높은 실적은 보인 군 

자띤은 정부지원 1 ， 084만 원과 주민부담 2억 5 ， 384만 원을 투입해 4，088건의 사업실적을 올렸 

다. 수암띤에서도 정부지원 1 ， 084만원과주민부담-8，415만원을들여 3，076건의 사업실적을올 

렸다. 반월띤의 경우에는디-른해에 비해 1978년에 많은사업이 시도되었다. 

새마을기꾸기사업은 공동이용시설， 도로 등을 정 비하는 환경개선사업과 농로， 하수구， 농업 

용수등을정비히는생산기반사업을포괄했다 환경개선시엽에서는미을회관， 경로당， 공동변 

소， 공동작업장등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을확충하고， 미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소교량설치 등 

도로정비사업이 행해졌다. 또한 생산기반사엽의 일환으로 농로를 포장 · 획충하고， 농업용수 

확보를위해소하천정비，도수로 양수장설치，보설치등이실시되었다. 

마을의 공동시설 확충이나도로의 획- . 포장등의 생활환경의 변화와더불어 주거환경 역시 

크게 변했다. 초기에는 주로 초가지붕을 개량히는 데 집중했으나 19π년부터 미을 전체의 구 

조 개선과함께 표준주택을 보급히는 취릭-구조개선시-업이 추진되었다 1978년의 경우， 반월면， 

수암띤， 군자면의 주택개량실적은각각48동， 83동， 230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결과 농촌의 외형은 크게 변했다. 마을길 넓히기 ， 농로 조성， 공동시설 획충， 

소하천 정비， 미을조림 등에서 뚜렷한 성괴를 보였고， 지붕개량， 주팩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을통해 농촌의 주거흰정은크게 개선되었다 이 시기 농어촌전회사업을통해 대부분의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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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에 전화가가설되었다 새마을운동을통한농촌의생휠환경 및주거환경의 개선은농민의 입 

장에서는근대적이고도시적삶에대한농민의 욕망을 어느정도만족시켜 주는것이었으나，농 

가의 부채는증가했고도농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치는도리어 확대되었다. 

저13절 시의 성립과발전 

1. 반월공업단지 조성과안산시 성립 

안산시의 성립을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론해야될 것이 반월공업단지(이하반월공단) 조 

성이다 반월공단조성 이전 안산지역은당시 여느지역과다름없는한적한농어촌지역에 불 

과했으나， 공업단지 조성 이후본격적인도시화가진행되어 지금안산시의 토대가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안산은 1976년까지 농업이나어업 등 1차산업 인구가 73%를차지히는전형적 농어촌미을 

이었다. 그러나 1986년에는 2차산업 취업자가82 ， 6%를차지하는산업도시로 변하였다. 안산의 

공업 단지 조성은 19π년에 추진되어 10년 만인 1987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3，75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 인력이 9만 5，025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업단지로 성장했다. 

그 시작이었던 보F월공단은 19η년에 한국 최초의 신도시이자 계획도시 인 안산신도시의 건설과 

함께조성되었다. 

반월공단조성의 배경은산업화가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 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의 과 

밀 집중이 커다란문제로부각되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인구분산을위해 가장효율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공장 이전이었다. 특히 공해공장의 서울 외곽 이전은 명분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이점이 많아주목되었다. 공장이전을위해서는이전할만한공업단지 조성이 절실했다. 

반월은서울에 가장가까운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사업의 성공은확실한편이었으나수도권 

분산정책의 취지를살린다는측면에서는약간무리가있었다 그러나사업성공이 무엇보다중 

요하다고 판단한 정부에 의해 1976년 9월 21일 반월이 최종 공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당 

시 결정된 기본개발지침은서울의 공업을분산수용하고， 서울의 인구분산및주택문제를해결 

하며， 독립된 자족완결적 도시를 지향하고， 서해안 개발의 거점 확보와 신도시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담당히는것등이었다. 

반월공업단지 개발의 특정은 지방지-치단체 대신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개공으로 약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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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주체가되었다는점이었다. 이는곧국기카직접 개발주체로 나서겠다는깅력한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그만람 공업단지 개발의 의미가 국기적 시엽으로 설정되었디는 것을 반영히는 

것이 었다. 산개공이 주체가 되고 정부 7개 부처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월공업딘지 

조성사업은당시로서는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안산시도시 개발의 주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전딴매수방식’ 이 최초로 적용된 점에 있었다 

기존의 도시개발에서 자주 시용되던 토지구획정 리 방식과 달리 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토지 

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히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호뉴국 지역개발시-업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었 

다 이에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던주민 모두가소유재산모두를처분하고다른지역으로이 

주해야되는상황이벌어지게되었고 원주민들의이주및정착과정에서커다란맨회를경험해 

야만했다. 

반월공단의 특성은， CD국내 유일한 산업공원형 공업단지로， 공장과 주거지역이 공해 차단 

녹지대 및 단지의 34%에 달히는자연녹지를보유하고 있다는 점， @공장과종업원의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점， @100명 이하의근로지들을고용히는중소기업 전문단지조성인점， @협동 

회-시-업단지로 업종또는유사한업종의 소규모 업체들이 집단으로공해방지시설 및 실험실， 식 

당， 급수설비 등의 대단위 시설을 공동으로 시용함으로 인해 업체의 운영비 절감이 기능하고， 

첨단시설과 고가 장비 등의 공동구입으로 원가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등이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86년 안산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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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까지 연결되었다 1978년 2만 명이 채 안 되던 인구는 1986년 시 승격을 전후해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 성장하였다. 공장 입주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1986년에는 입주 기 업이 

1 ，000개가넘었고， 기동공징은&개에 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안산시 성립은 반월공단 조성 및 신도시 건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수도권 

분산대책으로 이루어진 신도시 건설이 안산시의 기원이라고해야할것이다. 그과정은새로운 

공업도시의 탄생이자 기존 거주 원주민들에겐 커다란 시 련이기도 했다. 

2. 안산시의 발전과정과신도시 조성 

시 승격 이후인-산시의 발전을 

싱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인구 

규모의 급팽창이었다. 1986년 1 

월 1일 시 승격 이후 10년간의 인 

구증가율은 무려 18 . 3%였다 이 

는같은기간흔댁의 평균인구증 

가율이 2% 미만이고 경기도의 연 

평균 증기율이 4.6%인 것과 비교 

하면 4~1O배에 이르는 폭발적 인 

것이 었다 특히 1991년의 인구증 시 승격 기념식 

기율은 무려 24%를 기록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대일로에 있던 안산은 계획규모 이싱의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도시 

환경이 날로 악화되었다 처음 20만으로 계획되었던 안산의 인구는 1995년에 이미 50만 명을 넘 

어섰고 2010년 12월 현재 75만 명을넘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애초 계획되었던 도시기반시설 

및 각종생활시설의 부족을불러왔고난개발의 후유증을부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흥시와 

화성시를포함한대규모간석지개발사업이었다 이사업은애초식량생산을위한농지조성과 

담수호조성을통한수자원확보가목적이었다 그러나그숨은의도는중동건설붐의쇠퇴와 

함께 경영 위기에 빠진 국내 건설시들의 숨통을퇴우기 위한것이었다. 주지히듯이 이 사업은 

엄청난환경재앙을몰고와결국해수유통이라는고육지책을결정할수밖에 없는상황까지 내 

몰렸다. 시회-호는안산의 환경문제를상징적으로보여 주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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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성이 확대되면서 안산시 

의 도시계획도 새롭게 재정비되지 

않으띤 안 되었다 애초 계획했던 20 

만또는 30만명 규모의 도시계획으 

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도저히 감당 

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1991년 

부터 ‘고조별기본계획’ 이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애초 계획은 

고진동， 초지동 일대 215만 평 부지 

에 8만 5， 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택단지를건설한다는것이었다. 

고잔동 성포동주거단지 

시화지구개발과함께 1993년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 완료되띤서 인산지역은새로운도 

시 계획이 필요한상황이었다. 특히 불어나는 인구를감당하기 위해서라도새로운계획이 필요 

했다. 

이에 따라 1994년 경기도 시흥과 안신_ 회정 - 옹진군 일대 서해인 시회-_ 안신지구에 주거 

용지 700만 평에 수도권 인구 52만 5 _ 0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 제획이 미련되었다. 

이 신도시에는 시화공단 427만 평을 새로 조성， 기존 반월공단 308만 평과 함께 서울지역 중소 

규모 공장 3，300개를 유치， 인천 남동공단과 연결되는 서해안 공업벨트의 핵심축이지-중국진출 

전초기지로활용한다는목표가설정되었다. 

도시 규모확대는 필연적으로교통망확대를요구하게 되었다. 수도권교통문제는 비단안 

산만의 문제는 아니 었다. 이에 수도권 광영 교통망 체계 확대가 시도되었는데， 서울외곽순환도 

로， 서해안고소도로등은안산과관련되는것이었다 교통문제가심각해지면서 서해안고속도 

로인-산관련구간공사가앞당겨지기도했다. 

특히 1993년 4월 개통된 안산~사당간 과천선 전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칠의 개통으로 

안산은 서울 접근권이 대폭 강화되었고 심 리적 거 리김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어서 2000년 7월 

28일에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시흥시 오이도역까지 연장됨으로써 안산의 전철 교통망은 대체 

적완성을보게되었다. 

그러나안산의 성장과정이 순탄한것만은아니었다. 특히 1998년 이른바매F외환위기 시태 

는안산뿐만아니라국가적으로커다란충격을주었다.인산의급속한성장은주거，교통，환경， 

교육등다방면에 걸쳐 많은도시문제를발생시켰다 교육문제만보더라도 1990년대후반안산 

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7.4명으로 38_ 8명을 기록한 인천 계양구에 이어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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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객이 많은 시화호갈대습지공원 

하고 있었다 급속한 성장을 따라가 

지 못한 교육투자기-주요 원인이 라 할 

것이다. 

안산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1993년 해양 

연구소 극지연구센터가 7월과 8월에 

걸쳐 안산반월공단앞바다개펄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띤， 9년 전 조 

사에서 확인된 조개류가 완전히 멸종 

한것으로나타났고갯지렁이 등의 체 

내 중금속농도가 비오염지역에 비해 수십 배에 달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4년 서울대 

학교 해%댄f과 조사에서 확인된 m2당 최고 2만 개까지 확인되었던 조개류가 모두 사라진 것이 

었다 

안산은캔버라를모델로삼아친환경 공업도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안산이 친환경 공업도 

시가되는것은원천적으로불기능했던 것으로보인다 서울의 중소규모공해 유발공장의 이전 

이라는 목적 하에서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이기에 제 

대로된환경오염 방지시설을갖추기도힘들었고 또 업종자체가공해유발업종이었기에 안산 

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여기에 시화호 문제가 덧붙여져 안산의 환경문 

제는갈수록심각해졌다. 

안산시의발전과정에서빼놓을수없는또다른문제는외국인거주민의존재와증가추세이 

다 외국인거주자의절대다수는이주노동자들인데 이는안산뿐만아니라한국전체적인상 

황이기는 하지만， 특히 안산의 이주 노동자 규모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10년 7월 기준 안산 거 

주외국인은 3만 5， 26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여자는 1만 4，412명이고남지는 2만 848명이었 

다 성비의확연한불균형에서확인되듯이외국인들은대부분단신입국한남성노동자들이었다.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민의 증가는한국사회가처음경험히는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새 

로운문제의 발생을내포히는것이었다.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높은통 

일성을간직해 온호댁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거주민의 존재는전혀 새로운현상이었 

던 것이다， 가장큰문제는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을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히는경향이었다. 

안산시는그동안급속한성장과발전을 이룩해 왔다. 불과 10여 년 만에 한적한농어촌지역 

에서 수도권굴지의 공업도시로 변모한이후현재 인구 80만을바라보는대도시로성장중이다. 

이에 2008년 안산시는 ‘안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을 작성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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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안산의 도시빌전상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향후안산시가도시의 균형발전과 21세기 도시미래 발전 방향을제시함과동시에 

첨단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미래지향적 복지사회 구현 대부도의 종합적인 보존 개발 

및관리， 환경이 보전되는지속기능한도시발전의 기반구축둥의 계획을담고 있다. 목표년도 

의 계획인구는 93만 명이며 도시의 미래상을 ‘산업 문화 해양이 어우러진 인간 중심의 도 

시’ 로 하고 미래전략을 ‘첨단산업 기반도시’ ‘문화복지 중심도시’ ‘녹색청정 해양도시’ 로 설 

정했다. 

2010년 들어 안산시는 ‘반월 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개발사엽’ 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 

정부외의 관련이 더욱 밀접해졌다 2012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지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 

책사업을 통해 안산시는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반월 · 시화산업단지의 명칭을 ‘안산스마트허브’로개칭하여 첨단산업을강조히는이띠 

지 변신을시도하고 있다. 

도시 성장에 펼수적인 교통시설 확보에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서울 여의도에 

서 출빌}해 안산과 시흥을 연결히는 ‘신 안산선 복선 전철노선’ 이 완공되면 인-산중앙역에서 여 

의도역끼지의 시긴적 거리가 30분정도로단축된다. 

현재 안산시의 특징을잘보여 주는요소중의 히-나는 대규모이주노동지들의 존재이다. 이 

주 노동자 문제는 안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지-자신뿐만 아니 라 안산시민 

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전망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안산은 이러한 댄회를 선구적으로 겪고 있다고 판단된 

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절실하다.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센티가 개관되고， 2009년 이 

주노동자들이 많은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마을 특구’ 로 지정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있는 것은 매우고무적인현상이라고생각된다. ‘국경 없는마을’로불리는 

원곡동일대에는세계 60여 개국6만여 명의 외국인과150여 개의 외국계 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80만에육박하는대도시인만큼여러 갈등이 없을수없겠지만， 최근가장대표적 갈등사례 

는돔구장건설을둘러싼갈등이다 2009년 안산시는초지동 일원 20만m2에 3만 2，000석의 돔구 

장과 공공청사，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돔구장 

사업비는 총 1조 3，000억 원으로， 2012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반대 입장은 안산 1년 예산보 

다많은건설비를투입히는것은무리라는것이었다. 

안산YMCA와 안산경실련 등 20여개 시 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돔구장건립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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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는 “인구 74만의 안산시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WBC 유치도 낙관 

적이지 않다”며 “게다가돔구장을짓는시공업체에게 아파트부지를제공한다는것은특혜를 

줄수있는만큼돔구장건립은칠회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히는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고 판 

단된다. 현재 안산이 직면한 문제들은 시실 발전의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다. 발전이 없었다면 

이러한문제도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따라서 역으로문제의 극복은또다른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안산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안산 발전의 중요한 시 

금석이될것이라고판단된다.환경 산업공동화 이주노동자문제등안산의삶의질을한단 

계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될과제가적지 않다. 




